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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풍패지관

보물 ❶ 제583호

全州 灃沛之館

❷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조선초기에 세운 객사는 전주를 찾아온 관리나 사신의 숙
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❸ 본관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 패를 걸어두고 매월 초
하루와 보름이면 여기에 경의를 표했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이곳에서 축하 의식을 행하였다. 본관의 현판에 
쓴 ｢풍패지관(豊沛之館)｣의 ｢풍패｣는 중국 한(漢)나라 고
조가 태어난 지명으로, 조선왕조의 발원지인 전주를 비유한 
말이다. 전주 객사에는 본래 좌우에 

❹ 날개채가 딸린 본관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있었다. 최
근 동쪽 날개채를 복원하여 본관은 옛 모습을 일부나마 되
찾았으며, 경내에는 객사를 지키던 

❺ 수직사가 남아있다. 

❻ 지금은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주 풍패지관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관아건축

전라북도 전주시지    역

종   목 보물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❹~❺  단어 설명 필요

❸ 문화재를 ‘본관’으로 지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며, 문

장이 장황함. 

❻ 주관적인 의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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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풍패지관

보물

全州 灃沛之館

전주 풍패지관은 전주에 온 관리나 사신이 머물던 전주 객
사(客舍)이다. 조선 시대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축하 의식을 
행하였다. 

❶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는 ‘주관(主館)’과 숙
소로 사용하던 ‘익헌(翼軒)*’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의 처
마 아래에는 ‘풍패지관’이라고 쓴 거대한 편액**이 걸려 있
는데 이는 전주 객사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풍패***란 건
국자의 고향을 이르는 말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전주를 풍패지향이라 하였는데 이를 본따 전주 객사
의 이름도 풍패지관이라 한 것이다. 

❷ 전주 풍패지관이 처음 지어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성종 4년(1473)에 전주사고를 짓고 남은 목재로 서익헌을 
고쳐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597년에 발발한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었고, 고종 9년(1872)에 보수 공사를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동익헌을 철거하여 주관과 서
익헌만 남아 있었으나, 1999년에 동익헌을 복원하였다. 현재
는 주관과 동·서익헌, 객사를 관리하는 수직사가 남아 있다.

❸* 익헌 : 본 건물의 좌우 양쪽에 딸려 있는 건물
** 편액 :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 
*** 풍패 : 중국 한나라 고조가 태어난 곳의 지명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 위치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내판의 최종 설치 위치에 따라 주목성, 편리함 등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
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문화재 관리자와 의견
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연혁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설명

❸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구성하고 있는 건물을 소개     

     한 뒤, 단계적으로 문화재 명칭의

     유래와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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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객사 후원지

경상남도 기념물 ❶ 제267호

金海客舍 後苑址

김해 객사(客舍)는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부속건물로서 중
앙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주로 경치가 좋
은 곳에 위치하여 연회를 즐기거나 숙소로 사용하였다. 

❷ 김해 객사의 후원이 위치한 이곳은 가락국 후기의 왕궁
터로 전해지며 <김해부내지도>와 「신중동국여지승람」에 
분성대(盆城臺), 함허정(涵虛亭)과 연자루(然子櫛등의 건
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김해시가 가야왕궁을 찾기 위해 이 일대를 발굴한 결과 
함허정(涵虛亭)의 ❸ 호안석축(護岸石築)으로 추정되는 

❹ 석렬과 ❺ 기단석축(基壇石築), 호상집선문 등이 시문
된 기와조각, 명문(銘文)이 있는 기와조각, 15세기~19세기
에 해당되는 백자 및 분청사기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호계
천(虎溪川)의 물을 끌어들여 돌아나가게 하고 정자와 함께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굴되
어 조선시대 관아 후원의 축조기법을 잘 알려 준다.

 인근에 복원한 김해읍성 북문과 관련한 조선시대 문화재
로 ❻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김해객사 후원지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관아건축

경상남도 김해시지    역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근거 부족

❸~❺  어려운 단어 사용

❻ 어느 부분이 정치와 사회상을 

보여주는지 설명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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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객사 후원지

경상남도 기념물

金海客舍 後苑址

❶ 김해객사 후원지는 왕명을 받아 김해에 내려온 관리를 대접
하고 머물게 한 김해객사의 뒤뜰에 자리했던 정원으로, 조선 시대 
관아의 후원 양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❷ 1820
년경에 제작된 「김해부내지도」에는 객사 후원지 내에 연자루와 
함허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❸ 연자루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3대 누각으
로 손꼽히던 곳으로, 고려 시대부터 정몽주와 맹사성을 비롯한 여
러 인물이 찾아와 시를 읊은 곳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철
거되어 건물 일부가 매각되어 서울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❹ 함허정은 연산군 3년(1497)에 김해 부사 최윤신이 처음 지었
다. 이후 몇 차례 수리를 해 오며 19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 시대에 함허
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 연화사 대웅전이 자리한 
연못 주변에서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발
견되었다. 석축 주변에서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
는 분청사기와 글자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 후기 김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금릉팔경’**이라고 하였는
데, 여기에 ‘함허정의 이슬 맺힌 연꽃’과 ‘연자루에서 멀리 펼쳐 보
이는 낙동강 하구의 경치’가 포함되어 있다.

❺* 석축 : 돌로 쌓아 만든 시설물
**금릉팔경:
타고청원(打鼓晴月): 분산성 타고봉의 맑은 달
남포어화(南浦漁火): 남포의 고기 잡는 횃불
삼차풍범(三叉風帆): 삼차강의 돛단배
죽도연운(竹島烟雲): 죽도의 저녁연기

연루원조(燕樓遠眺): 연자루에서 펼쳐 보이는 낙동강 하구의 원경
함정로우(涵亭露藕): 함허정의 이슬 맺힌 연꽃
구지석람(龜旨夕嵐): 구지봉의 저녁 아지랑이
호계낙조(虎溪落照): 호계천의 저녁노을

개선 문안

❷ 역사적 근거 제시로 문안의 

신뢰도 상승

❸ 문화재의 당시 사용 모습과 

연혁 설명

❶ 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적 

가치 설명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A : 안내판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고, 점검표를 통한 
지속적인 집행 과정 확인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 시군과 비교를 통해 업무 추진에 
자극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❹ 발굴 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함허정의 존재 확인

❺ 전문용어와 금릉팔경을 주석을 

사용해 설명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발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문안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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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계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❶ 제18호

雲溪書院

조선 중기 명종 때의 학자인 조욱(趙昱, 1498~1557)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이 효종 5년(1654)에 건립한 서
원이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❷ 헐어서 치워버렸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욱은 조광조의 제자로, 중종 11년(1516) 생원·
진사 양 과에 급제하여 

❸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 장수현감(長水縣監) 등을 역
임 하였으나 벼슬을 버리고 용문산에 은거하면서 많은 후학
을 가르쳐 사람들은 그를 용문 선생(龍門先生)이라 불렀다. 
시문(詩文)과 서화(書畫)에 매우 능했으며, 서경덕(徐敬德), 
이황(李滉)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유가 깊었다. 세상
을 떠난 후 이조참의로 ❹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는 문강공
(文康公)이다. 건물은 재실 한 채와 사랑만 남아 있다. 현재 
이곳에는 조욱 외에 네 분의 ❺ 신위(神位)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제사를 올린다.

운계서원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향교·서원

경기도 양평군지    역

종   목 경기도 문화재자료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문체

사용, 동의어 반복 사용

❸~❺  어려운 단어 사용 및 단어 

     설명 필요

14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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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계서원

경기도 문화재자료

雲溪書院

❶ 서원은 본받을 만한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이다. 운계 서원은 조욱(趙昱) 등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❷ 조욱이 쓴 글을 모은 책용문집에 따르면 운계 서원은 
조선 효종 6년(1655)에 세워졌다.❸ 그 후 조선 숙종이 ‘용
문 서원’이라 이름 지었으나, 헌종이 양평 용문사에 왔다가 
용문 서원이 사찰 이름과 같다고 하여 ‘운계 서원’으로 이름
을 바꾸었다고 한다.

 운계 서원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 폐지 명령(서
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이후 재실과 사당이 복원되었
다. ❹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며, 사당은 조욱 등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❺ 조욱은 조선 중종 14년(1519)에 스승 조광조 등이 제거
되는 사건(기묘사화)에 연루되었으나 당시 나이가 어려 화
를 입지 않았다. 후에 세상을 피해 용문산에 살며 학문을 닦
았고, 사람들은 조욱을 ‘용문 선생’이라 불렀다.

 운계 서원이 있는 용문면 덕촌리에는 조욱과 관련한 문화
유산이 전해진다. 조욱이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정자인 세심정(洗心亭), 조욱의 묘 등이 있다. 한편 덕촌리
는 조욱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살았던 동네라 하여 퇴촌이
라고도 불린다.

❻* 익헌 : 본 건물의 좌우 양쪽에 딸려 있는 건물

개선 문안

❷ 건립 시기를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하여  설명

❹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 설명

❺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소개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❸ 문화재 명칭 유래 설명

❶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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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글자 수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자문단 그리고 해당 문화재 관계자 분들과 상의하여 꼭 넣었
으면 하는 말, 다르게 표현했으면 하는 문구 등을 정해 나가며, 100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에 80점을 목표로 문안의 양과 질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해당 문화재에 대해 관람객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독자의 기억에 남는 것은 2~3가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줄이고 
몇가지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넣었습니다.

김기서 강학당

❶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金麒瑞 講學堂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❷ 제100호

이 강학당은 김기서가 후진양성의 뜻을 펼치기 위해 조선 
명종 3년(1548)에 세운 곳이다. 김기서는 학문과 효를 
겸비한 선비로 성종 10년(1479) 호동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종 3년 (1508)에는 광릉참봉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후로는, 
세속을 등지기로 마음을 먹고 고창으로 내려와, 전불사(典
佛寺)라는 절이 있던 이 곳에 강학당을 짓고 오로지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특히 조광조의 학문에 심취 
하였다고 한다.

김기서 강학당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향교·서원

❶ 소재지 불필요

❷ 지정번호 불필요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안이 짧고 문화재  설명보다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이 

주를 이룸

16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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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강학당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金麒瑞 講學堂

❶ '강학당'은 학문이나 교리를 가르치던 사학의 교육 

시설이다. 

❷ 김기서 강학당은 조선 명종 때인 1548년에 김기서가 

‘전불사’라는 절 터에다 세운 강학당이다.

❸ 이곳에는 제사를 지내는 노산사, 유학을 가르치던 강학당 

등이 있다. 강학당은 앞면 5칸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조선 

초기의 소박하고도 중후한 건축 양식을 보인다. 강학당의 

상량문*은 직접 볼 수 있도록 옆면에다 써 놓았는데, 이는 

당시 여느 건축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❹ 고창 호동 마을에서 태어난 김기서는 조광조의 제자로, 

학문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효행이 알려지면서 

조선 중종 때인 1508년에 광릉 참봉**에 제수 되기도 하였다. 

당대의 대학자 양팽손의 매형이기도 한 김기서는 기묘사화***

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고창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강학당을 

세웠다.

❺* 상량문 :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이나 까닭과 공여한 날짜 및 시간
등을 적은 글

** 광릉 참봉 : 조선 세조의 무덤 광릉을 관리하는 관리

*** 기묘사화 : 조선 중종 때인 1519년에 일어난 사화로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을 보낸 사건

개선 문안

❷ 문화재 건립 시기와 지은 인물      

     소개

❸ 해당 문화재만의 구조적 특징 

     설명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강학당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❹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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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어려움이 있다면 역시나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 계
신 학예사들과 상의도 하고, 대학교수, 그리고 민간 향토 전문가 등과 계속 이메일, 전화로 문의하고 
근거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동일 문화재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난감하
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어떤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과감하게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삼매당

문화재자료 ❶ 제1호

三梅堂

❷ 위치 : 동구 가양동 11-1

조선 선조(宣祖) 때 연원도(連原道) 찰방(察訪)을 지낸 
삼매당 박계립(三梅堂 朴繼立, 1600～?)이 관직에서 물러나 
1644년(인조 22)에 지은 건물이다. 

 박계립은 그 호를 따라 이 건물의 정원에 매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삼매당(三梅堂)이라 하였으며, 건물의 서쪽에 
정자를 세워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 오류정(五柳亭)이라 
하였다.  

❸ 앞면 3칸, 옆면 2칸에 팔작(八作)지붕을 올린 건물 안에는 
우암 송시열이 쓴 『삼매당 팔경(三梅堂八景)』과 여러 
문인들의 시(詩)가 나무판에 걸려 있다.

삼매당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고택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문화재에 관한 일화를 구체적

으로 기술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장으로 느껴짐

대전광역시 동구지    역

종   목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18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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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당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三梅堂

❶ 삼매당은 찰방을 지낸 박계립(朴繼立)이 인조 22년

(1644)에 회덕현 남쪽에 우암 송시열의 별당인 기국정이 보

이는 곳에 별서로 지은 것이다. 

❷ 삼매당은 당 앞에 매화 세 그루를 심어서 삼매당이라 

불렸다고 한다. 삼매당 옆에 있는 오류정(五柳亭)은 정자 

옆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서 오류정(五柳亭)이라 불

렀다고 한다. 박계립이 호를 삼매당이라 한 것은 매화 세 그

루를 심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❸ 박계립은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운 인연이 있어 

송시열에게서 ‘삼매당’이라는 편액과 ‘삼매당 팔경’을 받기

도 했다. 원래 삼매당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소제동에 기국

정과 이웃한 하천 변에 있었다. 그러나 1930년 침수가 우려

되어 삼매당의 9세손인 ❹ 박태흥이 남간정사의 맞은편 언

덕인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❺ 삼매당은 솟을삼문(솟을三門: 문이 세 칸인 맞배지붕

의 대문에서 가운데 문의 지붕을 좌우 대문보다 한 단 높게 

세운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며, 온

돌방 없이 3칸을 마루방으로 사용하였다.

개선 문안

❶ 문화재 건립 배경과 시기, 인물을

     간단하게 설명

❺ 문화재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

❷ 문화재 명칭의 의미와 인물과의

     관계 설명

❸ 인물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흥미 유발

❹ 문화재 이전 내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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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매곡오윤환선생 생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❶ 제137호

束草 梅谷吳潤煥先生 生家

❷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95

속초지역의 유학자이셨던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

의 생가로서,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겹집이

다. 본채 전면에는 ❸ 머름대가 있으며, 안채 뒤쪽으로 일자

형의 방들이 이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

가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

어서 ❹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❺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으

며, 윗방에는 툇마루가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후원을 거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윗사랑에는 손자

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 뒷방에는 딸들의 공

간으로 활용하였다.

속초매곡오윤환
선생생가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고택

강원도 속초시지    역

종   목 강원도 문화재자료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❹ 단어 설명 필요

❺ 가족 구성원이 해당 문화재의 

어떠한 공간을 사용했는지는 

불필요한 정보임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20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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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束草 梅谷吳潤煥先生 生家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는 조선 시대에 이름을 떨친 유학자 

오윤환(1872~1946)이 나고 자란 집이다. 

❶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7년에 건물을 

해체하고 보수하여 지금 모습이 되었다. 건물의 기본 형태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함경도형 

겹집이다. 안채 뒤쪽으로 방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 뒷마당

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다. 마구간은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렸으며 벽체는 널빤지로 

된 벽으로 짜여 있다. 

❷ 오윤환은 해주 오씨 26세손으로 조선 고종 9년에 태어나 

광복 이후까지 율곡 이이의 사상을 받들며 효행을 실천하고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항일정신을 잃지 않았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매곡

처사(梅谷處士)라고 불렸다. 많은 저작을 남기기도 했는데 

특히 그의 나이 19세이던 1891년부터 74세로 사망하기 

전날인 1946년까지 5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남김

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지역사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과 

     업적 설명

❶ 문화재의 구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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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핵심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에 
넣고자 하는 내용을 한정적으로 추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문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일 수는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도록 
표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안내판 크기와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판은 별로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되도록 눈에 안띄는 무광 회색으로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회 고가

전라북도 민속자료 ❶ 제29호

金正會 古家

❷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적 형태인 이집은 김정회

(1903~1970)가 고조때부터 살아 온 집이다. 조선 숙종 8년

(1682)에 지었다고 하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사

당과 두동의 곡간채로 이루어졌다. ❹ 호를 보정(普亭)이

라 한 김정회는 전라남도 장성의 유학자인 기우만(奇宇萬)

에게 한학을 배우고,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하나인 

경학원 즉,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인 명륜 전문학원에서 경학

을 가르친 학자이자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에게서 서화

를 배운 서예가였다.  그는 특히 난과 대나무를 잘 그렸다.

김정회 고가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고택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 

묘사가 누락됨

❹ 문장이 장황하고.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읽기가 어려움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적인 설명 부족

22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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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김정회 고가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金正會 古家

김정회 고가는 유학자이며 서예가인 보정 김정회(普亭 金

正會, 1903~1970)가 살았던 집이다. 

❶ 김정회는 광주의 유학자 후석 오준선에게서 배우고 경

학원(經學院: 1911년 개칭된 성균관 이름) 부설의 명륜전

문학원을 졸업했으며, 나중에 경학원 강사로도 활동했다. 

시문에 능한 그는 서화가로 이름 높은 해강 김규진에게 배

워 사군자에도 능하였고, 특히 그는 풍죽(風竹: 바람에 흔

들리는 대나무)을 잘 그리기로 유명하였다.

 원래 이 집은 예조 참판에 추증된 정택신의 후손이 살던 

집이었는데 김정회의 증조 김영철이 구입하여 5대째 전해 

왔다고 한다. 

❷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집으로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 좌우 2채의 곳간, 대문채 등 7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 안채는 앞면 7칸 규모로 일반적인 一자집과 같으나, 부

엌 뒤쪽에 2칸의 방을 덧달아 뒷마당에서 보면 ㄱ자집의 형

태를 하고 있다. 안채의 지붕은 옆에서 보면 八자 형태인데, 

독특하게 용마루 밑에 처마 모양을 덧붙인 이중 용마루 형

태이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1칸 반의 맞배지붕 건물로 

단을 높게 쌓아 지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 구조적 특징 설명

❶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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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김효병 가옥

전라남도 민속자료 ❶ 제11호

羅州 金孝炳 家屋

이 집의 안채 상량문에 「숭정 기원후 오갑자 이월···」 
이란 기록으로 보아 1924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❷ (구전으로 18세기 초까지 올라가나 도중에 개축된 것으로 
추정됨), 사랑채도 그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❸ 집 뒤쪽에 남서향의 안채가 있고 그 맞은 편에 축을 맞춰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 뒤쪽이 바로 안마당이며 얕은 담이 
둘러쳐졌다. 사랑채 동쪽 계단으로 가면 안마당이 나온다. 
사랑채는 2단의 축대 위에 당당하게 배치했고 정원이 있다. 
그 앞이 사랑마당이며 사랑채의 왼쪽에서 직각으로 헛간채
를 놓고 헛간채 옆에 대문을 두었다.

나주 김효병 가옥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고택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연대 추정 근거 부족

❸ 도면이나 사진자료 없이

글로만 설명되어 있어 이해

하기 어려움

전라남도 나주시지    역

종   목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인물 등 전체적인 설명 

부족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24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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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나주 김효병 가옥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羅州 金孝炳 家屋

❶ 이 집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조선 후기에 처음 지었다고 전해지며, 상량문의 기록에 

따르면 1924년에 새로 지었거나 고친 것으로 보인다. 사랑

채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❷ 문간채와 사랑채는 초가지붕이고 안채는 기와지붕이다. 

경사진 지형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랑채와 안채는 석축을 

높게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❸ 전라남도 지방 가옥의 안채는 일반적으로 ㅡ자형 구조

이며,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고 한쪽 끝에 

온돌방이 있다. 그러나 이 집의 안채는 H자형의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고, 

왼쪽의 온돌방 앞뒤에는 각각 부엌과 마루를, 오른쪽 온돌방 

뒤에는 아궁이와 다락을 두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건축적 특징 설명

❸ ˙ 지역의 일반적 가옥 특징을 

설명한 뒤, 해당 문화재만의 

특징 설명

˙ 도면을 삽입하여 가옥 배치에 

대한 이해를 도움

❶ 기록을 근거로 문화재의 건립 

시기를 밝힘

기존 안내판은 문화재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오래되어 다소 훼손되었고 재질 또한 햇빛에 반사되기 
쉬우므로 글씨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는 그저 금속판으로만 인식되어 안내판으로써
의 존재감이 아쉬웠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기존 안내판보다 크기가 크고 문화재명이 잘 보이므
로 안내판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항공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하여 첨부하고 
각 건물의 명칭과 관람객의 현위치도 안내하여 가옥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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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석정

전라북도 유형 ❶ 제153호

醉石亭

❷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취석정은 조선 명종 1년(1546)에 김경희(金景熹)가 지은 

것이다. 취석정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집 앞에 

돌 위에서 잠들었다는 고사에서 따온 말이다. 팔작지붕에 

우물마루가 있는 취석정은 정자 가운데를 온돌방으로 꾸민 

독특한 양식의 건물로 조선시대 정자 문화의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김경희는 중종 29년(1534)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명종 즉위년(1545)에 있었던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❸ 이를 안타까이 여긴 중종이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의 

시 한수를 친히 써서 김경희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취석정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누·정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해당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화를 기술하여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

적인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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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석정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醉石亭

❶ 취석정은 조선 명종 1년에 고창의 선비 노계 김경희
(1546 蘆溪 金景熹 1515~1575)가 지은 정자이다. 그는 
조광조와 외삼촌인 양팽손에게 성리학을 배웠으며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을사사화(1545) 에 연루되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❷ ‘취석(醉石)’이란 중국 시인 도연명이 술에 취하면 눕곤 
하여 파인 흔적이 남았다는 바위에서 딴 이름으로, 욕심 없이 
한가롭게 살아가겠다는 뜻이 담겼다.

  

❸ 취석정은 정자 가운데 방을 만들고 온돌을 놓아 추운 
겨울에도 머물 수 있게 했다. 정자 아래쪽에는 아궁이와 
굴뚝이 남아 있다. 마루 끝에는 계자난간(鷄子欄干)* 을 
설치하였는데,난간에는 태극(太極)과 팔괘(八卦)** 를 조각
하여 이 정자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형상화하였다. 빼어난 
경치와 정자 주변에는 취석으로 짐작되는 크고 작은 고인돌
들이 있다.

❹* 계자다리(鷄子多里)라는 부재를 사용하여 난간대를 지지하도록 만든 
난간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쓰임.

** 중국 상고 시대에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을 의미함.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

    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팁이라
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수차례 볼수록 문안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도 많고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조절해 나가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선 문안

❷ 명칭의 유래와 의미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문화재 건립 시기와 지은 인물 

소개

❸ 해당 문화재만의 구조적 특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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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청원 관정리 백석정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❷ 제82호

淸原 官井里 白石亭

조선 숙종 3년(1677)에 동부주부(東部主簿)를 지낸 백석정 신교(申灚 : 
1641~1703)가 세운 고령신씨의 정자이다. 현재의 정자는 1927년 후손들이 중건하
였다.

 신교는 1677년 낭성천한강의 상류의 지담변(芷潭邊) 절벽에 매달린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창건하여 백석정이라 명명하고, 이곳에서 당대의 영남(嶺南)과 기호
(畿湖)지방의 유명한 문사(文士)들과 문장과 시가(詩歌)를 짓고 교류하였다. <백석
정 유고(遺稿)>에는 신교가 지은 국문가사(國文歌詞) 2편과 시조(時調) 22수, 한시
(漢詩) 3편이 실려 있다.

❸ 1690년 조정(朝廷)의 천거(薦擧)를 받아 관직(官職)에 출사(出仕)하여 7개 부
서(部署)를 맡았으며, 1699년 동부주부를 끝으로 관직을 떠나 경기도 광주(廣州) 
탄천변(炭川邊)에 정자 임경정(臨慶亭)을 건립하였다. 1701년 광주에서 고향인 낭
성면 묵정(墨井)으로 환향(還鄕)하였고, 1703년 향년 63세로 별세하였다.  

❸ 5량가 소로수장집으로 내부는 통칸에 우물마루를 깔고 통난간을 돌렸다. 전체
적으로 구조부재가 세장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배면 가운데 기둥은 치목하
지 않은 자연목을 세워 특이하다.

 조선시대 중기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가사문학(歌辭文學)의 거장인 신
교가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낭성면 관정리 흰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당대의 저명
한 선비와 문인 그리고 조정 대신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문(詩文)을 겨루던 정자
로서 역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당시에 상류층 사회의 명사들이 진주(晉州)의 촉
석루(矗石樓), 관동지방의 총석정(叢石亭), 삼척(三陟)의 죽서루(竹西樓) 등과 같
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청주 백석정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누·정

충청북도 청주시지    역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❶ 문화재 명칭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❸ 계속되는 한자 어휘 사용으로 

흥미가 떨어짐

❹ 전문용어 사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은 건물인지 상상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가독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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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백석정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淸州 白石亭

❶ 백석정은 조선 시대 중기 경기・충청권의 대표적인 문
인이자 가사 문학의 거장인 신교(申灚, 1641~1703)가 학문
을 교류하며 시문을 겨루었던 정자이다. 숙종 3년(1677)에 
세워졌으나 퇴락하여 없어진 것을, 1927년 후손들이 다시 
지었다. 

❷ 인조 19년(1641)에 태어난 신교는 젊었을 적에는 관직
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숙종 16년(1690) 50
세의 늦은 나이에 조정의 천거를 받아 9년간 관직에 머물렀
으며, 이후 낙향하여 고향인 청주시 낭성면 묵정에서 여생
을 보내다 숙종 29년(1703)에 세상을 떠났다.   

❸ 그의 나이 36세 되던 해에 청주 낭성천의 지담변(芷潭
邊) 절벽 높은 바위 위에 백석정을 짓고, 이곳에서 당대 영
남･경기･충청 지방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신교는 
이 정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정자의 이름을 자신의 호
로 삼았으며, 「백석정별곡」이라는 국문 가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이곳을 조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으로 구현된 유교적 이상세계로 묘사하였다.  

❹ 현재 남아 있는 백석정은 후대에 지어 건축 자체는 뛰
어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하여 풍류를 감
상하기에 적합한 정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상류층 명사들
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문화를 반
영한 것으로, 조선 시대 풍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 연혁

설명

❹ 문화재적 가치 부각

❶ 문화재를 지은 인물과 축조된 

시기 및 개축 시기 소개

❸ 문화재와 관련 인물 간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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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파이상영당 및 승무재

지정별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❷ 제396호

❶  白波李常影堂, 繩武齋

❸ 위치 :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1189번길 54-20 
❹ 시대 : 조선시대

조선조 태조대왕의 3남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손자 백파도정(白波都正) 이상(李常)의 영정(影幀:초상화)을 
모신 영당과 그의 아들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의 
❺ 재실 승무재이다. 백파도정(白波都正) 이상(李常)은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꾀
하다 역모로 몰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2백여년 후 능골이란 
지명이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에서 후손이 묘
소를 찾아냈다. 그의 아들 옥계도정(玉溪都正) 이현동(李賢童)
도 아버지 행방을 모르고 초상화만 모시고 낙향하여 이곳에 정
착하게 되었다. 세조가 그를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농맹아 행세를 
하며 사절하였다. 율곡 선생은 이는 생육신과 같은 절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고 그 후 논산 충곡서원과 조정서원에 배향되어 
그 뜻을 높이 기리고 있다. 영당은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❻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퇴칸을 둔 이익공계 집이다. 
전면은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승무재는 
상량문 기록(崇禎紀元後 壬子 四月二十五日)에 의하면 1672년 
건립된 것이며 전면 4칸 측면 3칸으로 ❼ 전면에 퇴칸을 둔 물익
공계 집이다.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조선시대 건축양식이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있다.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사묘재실

❶ 한자 표기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❹ 연대 기입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❺ 단어 설명 부족

❻~❼ 전문용어 사용과 설명 부족

충청남도 논산시지    역

종   목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  주요 인물의 일화와 문화재 

묘사가 매끄럽지 연결되지 않음

˙  한자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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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白波 李常 影堂 및 繩武齋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는 태조의 셋째 아들 이방의(李芳

毅)의 손자 이상(李常)과 아들 이현동(李賢童)의 재실*이다. 

이상은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자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꾀하다 역모로 몰려 행방불명되었는데, 2백여 

년 후 능골이란 지명이 있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리

에서 후손이 묘소를 찾아냈다. 

❶ 영당의 건립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9세기 말로 추정

되며 앞면 3칸, 옆면 2칸의 기와로 된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가장자리에 있는 툇간은 모두 기단을 설치하였고, 

가운데에 있는 어간에는 네 개의 합각문을, 그 사이에 있는 

협간에는 각각 한쪽씩 문을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의 건축

양식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다. 

❷ 이현동은 이방의의 행방을 모른 채 초상화만 들고 이곳 

벌곡면 조령리에 정착하였다. 세조가 그를 등용하려고 하였

으나 농맹아** 행세를 하며 끝까지 거절하였다. 율곡은 

이현동을 생육신과 같은 절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고, 

논산 충곡서원과 조정서원에 배향하여 그 뜻을 기렸다.

 승무재는 상량문에 쓰인 ‘숭정기원후임자사월이십오일

(崇禎紀元後壬子四月二十五日)’이라는 기록에 따라 1672

년(현종 1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면 4칸, 옆면 3칸

으로 된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조선 시대 건축양식이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다.

❸* 재실 :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

** 농맹아(聾盲啞) : 청각, 시각,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

개선 문안

❷ 관련 인물의 일화를 소개하여

흥미 유발

❸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

적절한 문단 나눔으로 

가독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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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❶ 제1호

浴恩池

계양구 부평초등학교에 자리한 욕은지는 학교 동쪽에 있는 

어사대와 함께 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조선 고종 

24년(1887)에 새로이 고쳐 지으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❷ 돌을 쌓아 가로 18m, 세로 16m의 크기로 만든 연못

으로, 가운데에 둘레 7m의 돌산을 만들어 풀과 나무를 심고, 

다리를 만들어 남쪽과 연결하였다. 연못 동쪽에 쌓여진 돌 

가운데에는, 고종 24년에 고쳐 지었다는 기록을 새긴 돌이 

끼어 있다. 

❸ 정조 21년(1797) 왕은 김포의 장릉을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생부를 모신 수원 현륭원에 갔다고 전해지는데, 

이 때 부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 곳에서 활을 쏘고 손을 

씻은 것으로 여겨진다.

욕은지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주거시설

인천광역시 계양구지    역

종   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주어 없이 문화재의 규모와 

조성방법을 같이 기술하여

문맥이 어색함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

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리

가 필요해 보임

❸ 문장의 호흡이 길어 지루하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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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지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浴恩池

❶ 욕은지는 돌을 쌓아 만든 연못으로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6m이다. 가운데에 지름 5m 가량의 돌산이 조성되어 

있고, 돌산까지는 돌다리가 놓여 있다. 언제 처음 만들어졌

는지는 알 수 없으며, 원래 지금보다 약간 동쪽에 있던 것을 

고종 24년(1887)에 옮기며 보수하였다. 

❷ 욕은지는 조선 제22대왕 정조(1776~1800 재위)가 정조 

21년(1797) 부평도호부를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조는 김포에 있는 장릉*에 참배하고, 

부평을 경유하여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 현륭원에 

행차하였다. 부평도호부에 머무는 동안 정조는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었다고 한다.

❸* 장릉(章陵): 제16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헌왕후 구씨의 능

개선 문안

❷ 문화재에 관련한 일화를 소개

하여 흥미를 유발함

❸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문화재의 규모와 조성방법을 

분리하여 문장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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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척화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❶ 제266호

南海斥和碑

❷ 1866년(고종3)에 일어난 병인양요(丙寅洋擾)에서 
프랑스군을, 1871년(고종8)에 일어난 신미양요(辛未洋擾)
에서 미군을 물리친 정부가 외국과의 화친을 경고하기 위하여 
1871년 4월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 중의 하나이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게 되니 화
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라는 내용이 전면에 큰 
글씨고, "만년에 걸친 자손들에게 경계하노니 병인년에 짓
고 신미년에 세운다."라는 내용이 좌측에 작은 글씨로 새겨
져 있다. 높이 220cm, 폭 49cm, 두께 18cm이다. 노량 선
착장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는데, 설천중학교 입구로 옮겨 세웠다가 1999년 8월 5
일 옛 자리인 현 위치에 다시 세웠다.

기존 문안

건축문화재 l 비석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 문장의 호흡이 길어 이해

하기 어려움

˙ 중요 인물인 흥선대원군

언급이 누락됨

남해 척화비

경상남도 남해군지    역

종   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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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척화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南海斥和碑

❶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이다. 

❷ 남해에 처음 척화비를 세웠던 곳은 노량 선착장 입구
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것을 해방 후 
마을 사람들이 설천중학교 입구로 옮겨 보전하였다. 그 뒤 
1998년 8월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에서 원래 자리와 가까운 
마을 안으로 옮겼다가, 남해 충렬사 성역화 사업이 끝나자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세웠다. 

❸ 남해 척화비는 낮은 사각 받침돌 위에 몸돌이 있고 맨 
위에 지붕돌이 올려져 있는 형태로, 다른 척화비와는 모습이 
달라 지방 관청에서 대원군의 척화비를 본떠 세운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❹ 척화비에는 ‘서양의 오랑캐가 침입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내용의 열두 
글자를 크게 새긴 다음 그 왼쪽에 ‘우리 만대 자손에게 경고
한다(戒我萬年子孫).’는 작은 글자를 덧붙였다.

1882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선이 문호를 열게 되
면서 척화비는 대부분 철거하였는데 지금까지 전국에 남아 
있는 20여 기는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연혁 설명

❸ 문화재의 형태적 특징 설명

❶ 해당 문화재의 개념을 밝힘

❹ 척화비에 새겨진 내용의 뜻

풀이와 원문을 함께 기재하여 

신뢰도를 높임

기존 안내판은 높이가 너무 낮아 문안을 읽으려고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야 읽을 
수 있으므로 관람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눈높이로 제작되었고 문화재와 
시선이 같아서 관람하면서 읽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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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산성

지정 번호 : 기념물 ❶ 제15호
❷ 위치 : 서구 봉곡동 산 26-1

黑石洞山城

고무래봉(해발 197ｍ) 정상에 테를 두르듯 돌을 쌓아 만든 
백제시대 성으로 밀암산성이라고도 한다.

❸ 성 둘레는 540ｍ 정도로, 자연석으로 쌓았던 성벽은 거
의 허물어지고 윤곽선만 남아 있다. 

문터는 서문터가 남아 있으며, 문폭은 약 2.8m로 현재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북벽쪽을 제외한 세 곳에 6～9ｍ
가량의 평탄지가 있어 건물터로 추정되며, 

❹ 이곳에서 백제시대 토기와 기와 조각이 많이 출토되었다.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두마천(豆磨川)으로 둘러 쌓여 있어 
대전에서 연산에 이르는 길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 및 중국 사서에 나당군(羅唐軍)과의 전투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된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진현성
(眞峴城)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흑석동산성

기존 문안

사적 l 관방유적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산성의 규모에 관한 묘사를 

단순하게 나열함

❹ 문장의 선후관계가 바뀌어 

서술됨

대전광역시 서구지    역

종   목 대전광역시 기념물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

적인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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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산성
黑石洞山城

흑석동산성은 대전 분지 남쪽에 자리한 거점 산성 중 하나로, 
백제시대에 정상부 주변을 돌로 쌓은 성이다. 남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낮은 골짜기가 있어 대전에서 연산 지방으로 가는 
통로로 이용할 만큼 교통의 요지이었다. 지금도 호남선이 
이 지역을 지나고 있다. 

❶ 성은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이며, 남쪽의 통로를 감시
하는 기능이 있다. 북으로는 구봉산 사이의 낮은 지형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두계천이 갑천과 만나 북으로 둥글게 
돌아가고 나머지 세 방면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어 강을 이용
하여 물류의 이동이 편리한 독립된 거점의 기능이 있다. 

❷ 성벽의 남쪽 부분에 출입문 자리가 남아 있고, 내부에는 
평탄한 대지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토기와 기와 조각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건물터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강가에 있으면서 높고 험하다’라고 묘사
된 것으로 보아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의 격전지로 유명한 
진현성(眞峴城)으로 비정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나당
연합군이 이곳을 함락하여 신라의 식량을 운반하는 길을 
확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선 문안

❷ 건물터 설명을 중심으로 선후

관계에 맞게 문장이 작성됨

❶ 당시 문화재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고 가독

성이 좋아 읽기 쉬운 문안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제가 안내판 정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사실여부, 둘째는 전달력이라 생각합니
다. 문화재에서 사실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면서 시간, 인물, 배
경 등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쉬운 문안을 작성해도 문화재 안내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어려운 문안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만화,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달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이 잘 될지 고민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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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것대산 봉수지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❷ 제26호
❸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07-2

이곳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렸던 것대산(巨叱大

山) 봉수지로서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횃불을 올려 

지방의 소식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시설이었다. 

❹ 평상시에는 1홰, 적군이 나타나면 2홰, 국경에 접근하면 

3홰, 국경을 침범하면 4홰, 전투가 벌어지면 5홰를 올렸는데, 

이 것대산 봉수는 전국의 5개 봉수노선 가운데 경남 남해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산에 이르는 두 번째 노선에 속하였으며, 문의 

소이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진천 소을산 봉수로 전달하였다. 

1894년에 봉수제도가 폐지된 후 방치되어 없어졌던 굴뚝과 

방호벽을 2009년에 복원하였다.

청주 것대산 봉수

기존 문안

사적 l 관방유적

❶ 문화재 명칭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❹ ˙ 문장의 호흡이 길고 산만한

문장

˙ 과도한 정보가 서술되어

전체 안내 문안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지    역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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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것대산 봉수
淸州 巨叱大山 烽燧

❶ 봉수는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 수단이다. 청주 것대산 봉수는 경남 

남해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산에 이르는 노선 중 문의 소이산

(所伊山)과 진천 소이산(所伊山) 사이를 잇는 봉수이다. 조

선 시대에는 별장(別將) 1명, 감관(監官) 5명, 봉군(烽軍) 

25명, 봉군보(烽軍保) 75명이 소속되어 봉수를 운영하였다.  

❷ 것대산 봉수는 조선 영조 때 일어난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전설도 있다. 반란을 일으켜 청주성을 점령한 이인좌는 

한양으로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병사를 보내 봉수를 점령

하고 봉수지기였던 목 노인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이를 본 

목 노인의 딸 선이 낭자가 대신 봉수대에 불을 지피려 하였

지만, 그녀마저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었고, 결국 그녀의 

정혼자 백룡 총각이 반란군과 격투 끝에 불을 지펴 한양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청주 것대산 봉수는 1895년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졌

다. 이후 ❸ 문화재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09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개선 문안

❶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을 간결

하게 설명

❷ 문화재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화 소개

❸ '시민'의 문화재 복원 노력을 

추가함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❹ 봉수신호 체계를 그림으로 설명

하여 이해를 도움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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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림산 봉수

충청북도 기념물

忠州 大林山 烽燧

❶ 충주 대림산 봉수는 충주시 대림산 꼭대기에 있는 봉수 터이다. 봉
수는 밤에는 불을 이용하고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는 통신수단과 시설
을 뜻한다. 

❷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봉수를 이용하였으며 조선 후기까
지 운영하다 근대 통신시설이 도입되면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
였다. 

❸ 봉수는 평상시 1거(炬)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이 침입하여 교전하
는 상황에서는 최대 5거까지 올라간다.

대림산 봉수는 주정산봉수(周井山烽燧, 수안보면 온천리, 기념물 제
113호)를 받아 마산봉수(馬山烽燧, 대소원면 대소리·금곡리)로 연결하
는 노선(제2거 간봉)이다. 산꼭대기에 위치하며 충주 시내와 달천강 일
대가 잘 보인다. 

❹ 2017년 봉수터 발굴 조사를 통해 연조*, 석축, 방호벽**, 재 폐기장 
등을 확인하였다. 불을 때는 시설인 연조는 5기가 조사되었는데 하부구
조만 남아 있으며 평면 ' 

U

' 자 형태로 배치되었다. 

❺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와 고려 시대 기와편, 청자편 
등이 소량 수습되었으며 조선 시대 물결무늬(波狀紋) 기와와 백자가 다
수를 차지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림산 봉수는 주로 조선 시대에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❻* 연조 : 불 때는 아궁이를 갖춘 구조물

** 방호벽 : 위험을 막기 위하여 바위나 진흙 따위로 만든 시설물

충주 대림산 봉수 

사적 l 관방유적

안내판이 문화재 근방에 설치되어 접
근성이 좋습니다. 성인의 키와 눈높이
에 맞춰 제작되어 읽기도 좋고 봉수 
복원 모습, 봉수 원경, 발굴 모습을 사
진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규 문안

충청북도 충주시지    역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❶ 문화재의 개념과 역할 설명

❷ 봉수의 유구한 역사와 폐지 

시기 설명

❸ 봉수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❹ 문화재의 구조와 형태 설명

❺ 출토 유물을 통한 시대 추정

으로 신뢰도를 높임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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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문안

❷ 출토 유물을 통한 시대 추정

으로 신뢰도를 높임

❸ 문화재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화 소개

❶ 문화재의 규모와 현재 모습 

설명

Q 이번에 『서산산성』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의 위치상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림으로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설명해 이해의 폭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서산산성

사적 l 관방유적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서산산성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西山山城

❶ 서산산성은 화시산(火矢山 157m) 의 야트막한 성틀봉을 둘러 쌓은 
백제 때 산성이다. 총 둘레가 695m인 성벽은 북쪽에만 일부 남았고, 나머
지는 대부분 무너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성벽은 안쪽에 흙을 채우고 바깥에는 돌을 덧대는 방식으로 쌓았다. 북
쪽 성안에는 성벽을 따라 길을 만들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성안에서 건물터 7곳과 남문터, 북문터를 확인하였다. 
특히, ❷ 건물터에서는 6세기 무렵에 만든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어 
백제 때 이 성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성에서는 고창읍과 아산면 일대
가 한눈에 보인다. 산성을 쌓은 백제는 남쪽 주진천(舟津川) 건너 봉덕리 
고분군을 만든 마한의 모로비리국 세력과 서로 견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창에는 서산산성과 더불어 그 동쪽에는 ‘모양성’이라는 고창읍성이 
있다. 두 성의 쌓은 시기는 확연히 다르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❸ 고을의 여성들이 동쪽의 고창읍성을, 남성들이 서쪽의 서산산성을 각
자 맡아 어느 편이 먼저 쌓는지를 겨루었다. 여성들은 꾀를 내서 서산산성
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창읍성 뒤편부터 쌓기 시작했으나, 이를 모르는 남
성들은 늦장을 부리다가 여성들에게 지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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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봉산성

사적 ❶ 제471호

威鳳山城

이 산성은 조선 숙종 원년(1675)에 쌓은 것으로, 

❷ 둘레가 약 16km에 이르는 대단한 규모이다.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과 조경묘에 있는 태조의 초상화와 그의 조상을 
상징하는 나무패를 피난시키려고 이 성을 쌓았다. 실제 동
학농민봉기로 전주가 함락되었을 때 초상화와 나무패를 이
곳으로 가져왔다. 성안에는 초상화와 

❸ 위패를 둘 소형 궁궐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헐려 없어졌
다. 성의 동·서·북쪽에 각각 문을 냈는데, 지금은 전주로 통
하는 서쪽에 반월형 문 하나만이 남아 있다. 

❹ 성안에는 위봉사와 전주 팔경의 하나인 위봉폭포가 있다.

완주 위봉산성

기존 문안

사적 l 관방유적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규모에 대한 감상적 설명

❸ 앞서 나무패라고 설명하다 

위패로 변경되어 단어의 통일

성이 없음

❹ 해당 설명을 하게 된 배경

부재로 불필요한 설명으로

느껴짐

전라북도 완주군지    역

종   목 사적

문안이 짧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전체적인 설명 부족

하고 정리가 필요

기존 안내판은 접근성이 다소 좋지 않고 높이도 낮아 읽기 불편합니다. 
개선 안내판은 기존 안내판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높이도 적당해 문안을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위봉산성의 지도를 첨부하고 현위치를 
표시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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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봉산성

사적

威鳳山城

❶ 위봉산성은 숙종 원년(1675)부터 숙종 8년(1682) 사이에 
쌓았고 순조 8년(1808)에 고쳐 지었다. 돌로 쌓은 대규모의 
산성으로 둘레는 약 8.6㎞, 높이는 1.8~2.6m에 달한다. 

❷ 산성은 보통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 시설
이다. 그러나 위봉산성에는 이외에도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
(사적 제339호)에 모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과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공의 위패를 옮겨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산성 안에 행궁을 함께 만들었으며 이외
에도 위봉사, 내성장, 장대, 위봉진, 장교청, 군기고 등도 
설치하였다. 실제로 전주가 동학 농민군에게 함락되자 태조 
어진과 위패를 이곳에 모셔 왔다. 하지만 행궁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어진과 위패를 행궁에 모시기에는 마땅치 않아 
일시적으로 위봉사 대웅전에 모셨다고 한다. 

❸ 현재 위봉산성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성벽과 여장*, 
총안**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성문터 4곳 
중 3곳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전주로 연결되는 서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외에도 암문지*** 6곳, 포루지**** 
13곳,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높게 쌓은 장대터 두 곳을 
비롯해 성 밖으로 물을 빼기 위한 수구지 한 곳과 우물지 두 곳 
등이 확인되었다.

❹* 여장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 총안 : 몸은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하여 성벽, 보루(堡壘) 따위에 뚫어
놓은 구멍

*** 암문지 : 성벽에 누(樓) 없이 만들어 놓은 문이 있던 곳

**** 포루지 : 성에 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물이
있던 곳

개선 문안

❷ 기존 문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을 정리하고 내용을 추가

하여 이해도를 높임

❸ 기록과 현 상태를 교차 비교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문화재 축조 시기와 규모 설명

45



전주 남고산성

사적 ❶ 제294호
❶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全州 南固山城

고덕산 자락을 따라 쌓은 이 산성은 고덕산성으로도 부르며, 

후백제의 견훤이 도성인 전주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 하여 

견훤성이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성벽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인데, 그 뒤 조선 순조 13년(1813)에 고쳐 

쌓고 남고산성이라 했다. 남고산성 안에는 많은 주민이 살았

으며, 동·서에 성문을 두고, 관아, 창고, 화약고, 군기고 등 

각종 건물이 즐비했다. 산성 방어의 지휘소로 ❸ 남장대(南

將臺)와 북장대(北將臺)를 두고, 남고사의 승려들이 산성 

수호에 활용했다. 남고산성은 성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현재 성의 둘레는 약 3㎞이다. 현재 성안에는 남고사와 

❹ 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모신 관성묘(關聖廟) 그리고 산성의 

시설 및 규모와 그 연혁을 기록한 남고진(南固鎭) 사적비가 

있다.

전주 남고산성

기존 문안

사적 l 관방유적

전라북도 전주시지    역

종   목 사적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어려운 용어 사용

❹ 남고산성과 관우와의 관계성을 

찾기 힘드므로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문장이 산만하여 정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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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고산성

사적

全州 南固山城

❶ 전주 남고산성은 전주시 남쪽의 남고산 정상부와 골짜
기를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도성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여 견훤산성이라고도 하며, 
남고산의 주봉인 고덕산의 이름을 따서 고덕산성으로도 
불린다. 

❷ 남고산성의 정확한 축성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세종
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조선 전기
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순조 13년(1813)에 
산성을 고쳐 쌓아 남고산성이라 하고, 남고진*을 설치하였다. 
현재 성문지**와 장대지*** 등의 방어 시설과 남고산성을 
쌓은 경위를 기록한 남고진사적비가 있다. 

❸ 성의 둘레는 약 5.3㎞이며, 남쪽 성벽 구간 외에는 
대부분 정비 복원하였다. 

❹ 남고산성은 천혜의 요새일 뿐 아니라, 동고산성 지역과 
함께 전주의 남쪽 관문으로 전주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그 의미가 크다. 

❺* 남고진(南固鎭) : 남고산성에 설치한 군사 행정 구획

** 성문지(城門址) : 성문이 있던 터

*** 장대지(將臺址) :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건물인 장대가 있었던 자리

개선 문안

❷ 역사적 기록을 통한 축성 연대 

추정하여 문안의 신뢰도를 높임

❸ 문화재의 규모와 복원 현황 

안내

❶ 문화재의 위치와 별칭 설명

❹ 문화재의 역할 부각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문화재 안내판을 더 많이, 더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후화되어 문안을 읽을 수 없는 안내판을 보면, 문화재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도 떨어지고,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관심도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누
구나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결과로 이어져 사람들이 문화재 안
내판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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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l 선사유적·발굴터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충청북도 충주시지    역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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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충청북도 기념물

忠州 漆琴洞 製鐵遺蹟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은 과거 철을 생산하던 유적지이다. 

충주는 울산, 양양과 함께 고대 3대 철산지 중 하나이다. 

❶ 제철유적은 탄금대(명승 제42호) 남쪽 경사면에 있으며 

지상에 쇠똥*이 흩어져 있어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

정되었다. 

❷ 2016년부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이 일대를 발굴한 

결과, 25기 이상의 제련로(製鍊爐)와 기타 철 생산 유적이 조

사되었다. 제련로는 기본적으로 숯과 점토, 모래 등을 이용하

여 제습이 되는 하부시설을 만들고 노벽을 조성하는데, 이 유

적에서 발굴된 제련로 중 상당수가 하부시설 아래에서 탄화

된 목재가 정연하게 노출되었다. 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 

'칠금동식 제련로(漆琴洞式 製鍊爐)'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철유적의 중심 연대는 4세기 중·후반이며 유구**가 퇴적

층에 중첩된 것으로 보아 장기간 조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인근 탄금대 토성 내에서 덩이쇠(鐵鋌) 40매가 한 

묶음으로 발굴된 예가 있어 이 지역의 지배자가 철 생산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쇠똥 : 제련 과정에서 철 성분이 녹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먼저 녹아 
나온 불순물

** 유구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

신규 문안

❶ 문화재 발굴 배경 설명

❷ ˙  발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  최신 연구 성과반영

❸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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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창원 외동 성산 패총

사적 ❷ 제240호
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昌原 外洞 城山貝塚

삼한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들이 총을 이
루며 산처럼 쌓인 유적이다. 이 조개껍질층 속에서는 쓰고 
버렸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고, 조개껍질층의 
아래에서는 철기를 만들던 ❹ 야철지(冶鐵地)도 확인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고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
가 되고 있다.

 창원공업기지의 조성에 앞서 1974년에 국립문화재연구
소의 주관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서 많은 종류의 토기와 
철기, 뼈와 돌로 만든 골각기와 석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러한 유물들은 전시관에 진열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조개껍질 층의 단면과 야철지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보존
하고 있다.

 철 소재를 녹이고 두드려 각종 철기를 만들었던 야철지는 
우리나라 남부에서 철기시대의 시작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
적이다. 3세기 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에는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낙랑(樂浪)대방(帶
方)과 일변열도의 왜까지 수출되었다고 전한다. 성산패총
의 야철지는 이러한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 주는 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한 창원시의 역
사적 근원이 되고 있다.

창원 성산 패총

기존 문안

사적 l 선사유적·발굴터

경상남도 창원시지    역

종   목 사적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❶ 문화재 명칭 오류

❸ 소재지 불필요

❹ 어려운 용어 사용

전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어려운 단어 풀이와 

정리가 필요함

50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Ⅰ.



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창원 성산 패총
昌原 城山貝塚

❶ 패총이란 고대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이 무덤처럼 쌓인 
유적을 의미한다.  

❷ 성산패총은 1973년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행되어 산
을 깎는 과정에서 조개더미와 토기 조각들이 노출되어 문화재 관리국
에서 1974년부터 발굴한 것이다. 패총 아래 철을 만들던 작업장과 삼
한시대에 형성된 패총, 그 위에 쌓인 삼국시대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❸ 성산패총 아래 야철지*는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시대의 시작을 보
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❹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대량의 철이 생산되어 낙랑, 대방과 일본까지 수출되
었다고 전한다. 즉, 성산패총 아래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철이 여러 나
라에 수출된 것이다. 

❺ 패총에서는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가락바퀴, 한나라 오수전(五
銖錢) 등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 가장 의미 있는 
유물은 한나라 오수전이다. 한 무제(漢武帝, 기원 전 141~87 재위) 때 
만들어진 오수전은 패총의 조성 시기 및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제 교류 관계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성산패총 위에 조성된 삼국시대의 성곽은 5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
정된다. 성곽에서는 당나라의 화폐인 개원통보(開元通寶) 등이 출토
되었다.

 성산패총은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역
사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
는 공업도시 창원의 역사적 근원이 되고 있다.

❻ * 야철지(冶鐵址) : 철을 만들던 작업장

개선 문안

사적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문안을 작성할 때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듣거나 감수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내판 정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안내판을 읽고도 이해가 안되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를 
하면서 안내판 속 어려운 용어들을 풀어쓰거나 각주를 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기존에 설치된 사례들 중 안내판의 크기와 위치 등이 어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되었을 때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비슷
한 설치 사례를 찾아보고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선정하여 제작했습니다.

❶ 문화재의 개념 설명

❷ 발굴 경위와 출토 내용 설명

❸ 해당 문화재의 중요성 부각

❹ 역사적 기록을 통한 문화재 

가치 상기

❺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 관계 설명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

문안 공모전 수상작 일부 반영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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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벽제관지

사적 ❷ 제144호
❸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별제관료 34-16

❶ 碧蹄館址

이곳은 조선시대 역관(驛館)터로서 중국을 오가던 고관들이 
머물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의주로에 역관이 10여 
군데 있었는데, 한양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반드시 이곳 벽제관에
서 숙박하고 다음날 예의를 갖추어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사신들도 이곳에서 머물렀다.

지금의 벽제관터는 인조 3년(1625년) 고양군의 관아를 옮기면
서 지은 객관 자리로 일제 강점기에 건물의 일부가 헐렸고 6.25전
쟁 때 삼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타 버렸다. 그 후 객관의 삼문도 
무너져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건물의 중앙의 청사와 좌우의 익
사로 구성되는데,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고양 벽제관지

기존 문안

사적 l 유허지

❶ 한자 표기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❸ 불필요한 주소 기입

경기도 고양시지    역

종   목 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문화재에 대한 가치나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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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벽제관지
高陽 碧蹄館址

❶ 벽제관지는 조선 시대에 중국 사신이나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이 머물던 객사(客舍)였던 벽제관이 있었던 
곳이다. 중국 사신은 한양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이곳에 
머물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 벽제관은 중국과 
조선을 잇는 곳에 있으면서 당시 중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❷ 원래 벽제관은 성종 7년(1476),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지어졌으나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임진왜란
으로 당시의 고양군청이 훼손되면서 인조 3년(1625)에 벽제
관도 이곳으로 함께 옮겨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원형을 훼손했고,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는 벽제
관의 부속 건물인 육각정을 불법으로 일본에 반출했다. 한국
전쟁 때 건물과 담장이 소실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삼문마저 
허물어 없어졌다. 지금은 건물의 기둥을 받치던 돌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 옛 흔적을 찾기가 힘들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한 
역사적 전투가 있었으며, 한중 외교사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음을 인정받아 1965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❸ 고양시는 2021년 정밀 발굴 조사를 시행하여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담장과 부속 건물의 자취를 발굴했다. 
고고학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벽제관의 원형을 정비·복원
하고, 고양동의 잃어버린 역사성도 회복할 예정이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 건립 시기와 현재까지 

이어져 온 내력 소개

❸ 문화재의 발굴 · 정비 · 보수

현황 정보 제공

❶ 벽제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사적

기존 안내판은 오래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좋지 않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가독성
이 좋은 재질과 색상으로 변경하고 평균 성인의 키를 고려한 높이로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재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현재 발굴전경 등을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더불
어 고양 벽제관지는 특별하게 아크릴을 사용한 투영안내판을 제작하여 당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원도는 「고양 벽제관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고서((재)불교문
화연구소, 2018)」를 근거로 하여 제작하여 역사적 사실에 오류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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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동선생묘

광주광역시 기념물 ❶ 제23호

范世東先生墓

❷ 범세동은 자가 여명(汝明) 호는 복애(伏崖)이며 금성

(錦城)이 본관이다. 남송(南宋) 사람인 증조부가 고려로 망

명하였는데 할아버지가 금성군(錦城君)에 책봉됨으로써 금

성을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정몽주에게 학문을 배

우고 공민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❸ 간의대부(諫議大夫)

를 지내다 조선이 건국되자 두문동(杜門洞)에 숨어들어 은

거하였는데 후에 태조와 태종이 관직을 내렸으나 끝까지 응

하지 않았고, ❹ 저서로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와 화

해사전(華海師全)이 있다. 

❺ 1825년(순조25)에 범씨들의 집성촌인 북구 생룡동에 

복룡사(伏龍祠)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배향되었다. 묘역에

는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문인석, 상석, 양석, 동자석, 망주 

등의 석물이 있는데 묘비와 문인석을 제외하고는 뒤에 보완

한 것이다.

범세동 선생 묘

기존 문안

사적 l 묘역

광주광역시 광산구지    역

종   목 광주광역시 기념물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과 자와 

호 등의 불필요한 정보 나열

❸ 어려운 단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❹ 저서의 소개나 학문적 기여를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로 

느껴짐

❺ 불필요한 정보 기재

전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문안이 지루하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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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동 선생 묘
范世東 先生 墓

고려시대의 학자이자 문신인 범세동(范世東)의 무덤이다. 

❶ 범세동은 공민왕 18년(1369) 과거에 합격한 뒤 여러 관직을 

지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

하다가 고향인 나주(지금의 광산구)로 돌아왔다. 이후 태종

(1400~1418 재위)이 여러 차례 벼슬을 권하였으나 끝내 사양

하였다고 한다.

 봉분 앞에는 상석, 향로석, 묘비, 망주석, 문인석, 동자석, 

석양 등의 다양한 석물이 있는데, 이중 묘비와 문인석만 

무덤이 조성될 때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보충

한 것이다. ❷ 봉분 왼쪽 앞에 있는 묘비는 화강암으로 만든 

받침돌, 하나의 대리석으로 만든 몸돌과 머릿돌로 이루어져 

있다.  

❸ 머릿돌에는 연잎을 엎어 놓은 무늬를 새겼는데, 이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묘비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문인

석은 각이 진 관모를 쓰고 있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홀*을 들고 있다. 

❹* 홀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

개선 문안

광주광역시 기념물          

❶ 묘주의 생년과 주요 공적 소개

❷ 문화재 구조 설명

❸ 문화재의 주변 석물의 특징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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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마이산 석탑
❷ 전라북도 지방 기념물 제35호
❸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 석탑은 1885년에 입산하여 솔잎 등으로 생식하며 수도한 
이갑룡(李甲龍, 1860-1957 처사(處士)가 3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것
이다.

이곳 탑사(塔寺)에는 당시에 120기의 탑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현재
에는 80기만 남아 있다.

❹ 대부분은 주변의 천연석으로 쌓아졌지만 천지탑 등의 주요 탑들은 
전국 팔도의 명산에서 가져온 돌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신묘한 정기를 
담고 있다.

마이산 석탑은 섬세하게 가공된 돌들로 쌓아진 신라 왕조의 탑들과는 
달리, 가공되지 않은 천연석을 그대로 이용했다.

❺ ‘막돌허튼식'이라는 조형 양식으로 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이 
적용된 이 탑들은 정성과 탁월한 솜씨로 쌓아졌다.

탑사 내의 탑군을 이르는 탑들은 천지탑(天地塔), 오방탑(五方塔), 
약탑사(藥師塔), 월광탑(月光塔), 일광탑(日光塔), 중앙탑 (中史塔, 
흔들탑)과 이 탑들을 보호하는 주변의 신장탑(神將塔)들처럼 제각기 
이름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한 바람에도 약간 흔들릴 뿐 무너지지 않는 탑에서 경이로움을 맛
볼 수 있고, 

❻ 특히 겨울철에도 탑단에 물을 올려놓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역
고드름이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신묘한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다.

또 탑사 내에 두 권의 서책이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는 이갑룡 
처사가 산신들의 계시를 받아 적은 서른 권 분량의 책이 있었다고 한다.

마이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이곳 탑사는 여러 유적들, 특히 대웅전, 
산신각, 미륵불, 영신각, 종각, 요사채 등이, 복원되면서 명실상부한 
전통 사찰로 자리 잡았고 훌륭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마이산탑

기존 문안

사적 l 탑

❶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❷ ˙ 종목 표기 오류

˙  지정번호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❹~❺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문화재를 정의함

❻ 초자연적인 현상 기재로

문안의 신뢰도 하락

전라북도 진안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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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탑

전라북도 기념물

馬耳山塔

❶ 마이산탑은 마이산 역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배경으로 
마이산 탑사 경내에 쌓여 있는 80여 기의 돌탑들을 가리
킨다. 돌탑들의 건립 내력은 분명하지 않고 전설로만 전해져 
온다. ❷ 조선 후기 이갑룡(李甲龍) 처사가 마이산 은수사
(銀水寺)에서 수도하던 중 꿈에 신의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30여년 동안 혼자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갑룡 처사는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과 
기도를 올리며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에 따라 탑을 
쌓았다고 전한다. ❸ 각 돌탑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은 것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상부는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일렬로 
올렸다.

탑의 높이는 1m이하부터 15m까지이며, 탑의 크기도 제
각각이다. 주요 돌탑에는 천지탑, 오방탑, 약사탑, 월광탑, 
일광탑, 중앙탑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각 탑의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천지탑은 마이산에서 기가 가장 강한 곳에 세워져 있다. 
천지탑은 이갑룡 처사가 1930년경 3년 고행 끝에 완성한 
2기의 탑으로, 오른쪽에 있는 탑이 양탑, 왼쪽에 있는 탑이 
음탑이다. ❹ 천지탑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이산의 특이한 암석 및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돌탑
들은 마이산 볼거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된다.

❺* 팔진도법 : 중군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각각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친 진법

개선 문안

❷ 문화재가 조성된 배경 설명

❸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 설명

❶ 문화재 지정 정보 소개

❹ 흥미로운 정보로 관심을 유도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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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리 선각석불좌상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❶ 제182호
❷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岩峙里 線刻石佛坐像

이 불상은 타원형(橢圓形) 석판(石板)에 윗부분은 ❸ 보주

형(寶珠形)으로 다듬어 신광(身光)형태로 만들고 평평한 

앞면에는 원형두광(圓形頭光)을 지닌 석불좌상을 얼굴에서

부터 신체 아래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각으로만 처리하여 마치 

그림을 그린 듯이 보인다. 머리는 소발(素髮)에 육계(肉髻)가 

큼직하게 묘사되었고 갸름한 얼굴에 호형(弧形)의 눈썹, 

넓적한 코등이 표현되었다. 법의(法衣)는 통견의(通絹衣)를 

입었고 무릎 아래 흘러내린 옷자락은 유려(流麗)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어깨높이고 

들어 바닥이 밖으로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위로 향한 채 아랫배에 붙이고 있다.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무릎 아래에는 복련(伏蓮)의 대좌(臺座)를 음각(陰刻)하였다.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불상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전문용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  전체적으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문안이 어렵게 

느껴짐

˙  문화재의 외적 설명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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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리 선각석불좌상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岩峙里 線刻石佛坐像

암치리 선각석불좌상은 얇고 편평한 타원형 돌판에 부처
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선으로 새긴 고려 시대 불상이다.

 세월에 많이 지워져 본래 모습을 명확하게 알기는 힘드나 
머리 주변에 3줄로 둥글게 새긴 두광(頭光)이 있다. 

❶ 정수리에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상투 모양의 육계
(肉髻)를 새겼다. 얼굴은 닳아 알아보기 힘들지만, 양어깨를 
모두 덮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잘 표현되었다.

 불상의 손모양은 오른손은 어깨높이로 들어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위로 향한 채 아랫배에 
붙이고 있다. 

❷ 왼손에 약상자를 든 모습이 남아 있어 중생의 병을 고쳐 
주는 약사여래(藥師如來)로 보인다.

 이 불상에는 따로 제작된 받침대(臺座)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❸ 이 석불좌상과 같이 얇은 돌판에 선으로 새긴 기법은 
인근 무송리 석불좌상 뒷면에도 있다. 

❹ 1960년대 이곳에 ‘우림정(友林亭)’이라는 정자가 있었
다고 하는데 불상 주변 암벽에 ‘우림정’과 우림계원 명단을 
새긴 글씨가 있고, 담장 일부도 남아 있다. 우림정은 ‘이온
강소(而溫講所)’라고 이름 붙인 강학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개선 문안

Q 이번에 『암치리 선각석불좌상』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석불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넣어 산 아래쪽에 설치했습
니다. 주변 문화재인 강학공간 터에 대한 이야기도 연관지어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❷ 약사여래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❸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인근 

문화재 소개

❶ 전문용어를 풀이하여 설명

기존 문안에 비해 어려운 단어

는 풀어 설명하여 읽기 쉬움

❹ 문화재가 소재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쓰임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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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l 불상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보물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보물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❶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보살로 우
리나라의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여의주를 들
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❷ 하지만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상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을 썼다. 이런 모습은 대체
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하였는데, 앉아 있는 지장보
살을 돌로 조각한 이 보살상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❸ 이 지장보살좌상은 두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원하는 것
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불교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모습을 조각
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까닭에 당시 지장보살 신앙과 형태
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❹ 불상을 모신 받침대인 대좌(臺座)는 상대, 중대, 하대
를 완전하게 갖추었는데, 지장보살상과 함께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
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의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
했다. 

신규 문안

❶ 지장보살의 외적 특징 설명

❷ 보편적인 지장보살과 해당 

문화재의 특수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연대 추청

❸ 문화재의 가치 설명

❹ 관람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

62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Ⅰ.



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Q  안내 문안 작성 과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마다 지정서가 존재합니다. 안
내 문안 작성시 우선 지정서에 적힌 지정이유를 살펴보고 마인드맵 기법으로 꼭 들어가야 할 
말을 정리한 뒤 살을 붙입니다. 문안을 작성할 때 관람객의 시선으로 작성하려 노력했고 ‘내
가 읽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읽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쓰고자 했습
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안이 완성되면 가독성이 좋은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의
견을 수렴합니다. 저같은 경우, 고창이 고향이라 제 모교인 고창고등학교에 부탁드렸습니다. 
학교의 역사나 문화 관련 선생님에게 문의를 드려 클럽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
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문안이 적힌 종이와 빈종이로 구성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학생뿐 만아니라 시민자문단도 따로 두었는데 지역향토사학자, 역사 교사, 출판 관련 인물 등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어 동료선생님들, 공익, 심지어 지나가시는 시
민에게도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설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문안을 완성했습니다. 다
만 많은 분들에게 설문하는 것은 좋지만 말의 흐름이나 좋은 글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
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느 선까지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담당자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❺ 문화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

❻ 문화재 특징 설명 및 관람

포인트 안내

❺ 이 시기에 금동 또는 나무로 만든 지장보살상이 여럿 
전하지만 돌로 만들어져 온전하게 전하는 지장보살은 거의 
없어 당시 불교조각 연구 자료로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❻ 두건 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지
장 신앙을 잘 전해 주고,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여의주를 든 
지장보살의 모습을 잘 구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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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 ❶ 제121호
❷ 통일신라시대 8세기

慶州 掘佛寺址 石造四面佛像

❸ 이 불상은 경주의 북쪽 산인 소금강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약 3m의 커다란 바위에 여러 보살상을 조각한 
사방불형태이다. 불상은 서쪽면에는 아미타삼존불, 동쪽면
에는 약사여래좌상, 남쪽면에는 삼존입상이, 북쪽면에는 
보살상 두 분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북쪽면 보살상 중 한 분은 
얼굴이 열하나, 팔이 여섯 달린 관세음보살입상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경덕
왕이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염불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땅을 파 보니 이 바위가 나와서 바위의 사방에 불상
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 불렀다고 한다. ❹ 최근의 발
굴조사에서 고려시대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❺ 출토유물 
가운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❻ 금고에는 굴석사라는 명문
이 있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불상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연대 기입 불필요

❸ 불필요한 소재지 설명

❻ 단어 설명 필요

❹ 단순 발굴조사결과 소개로

문화재와의 연결성 설명 필요

경상북도 경주시지    역

종   목 보물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경주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안내 문안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화재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업을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❺ 어디서 발견된 유물인지

해당 문화재와는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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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

慶州 掘佛寺址 石造四面佛像

❶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동천동의 큰 바위 네 면에 새긴 
여러 불상과 보살상이다. 바위의 서쪽에 아미타여래, 동쪽에 
약사여래, 북쪽에 미륵불, 남쪽에는 석가여래를 배치하여 
사방불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금은 불보살 8구만 남아 있다.

서쪽의 아미타여래상은 바위에 새긴 몸에 다른 돌로 머리를 
만들어 올렸다. 좌우에 배치한 보살상은 다른 돌로 만들어 
세워 삼존불 형식을 갖추었다. 동쪽의 약사여래상은 바위 면을 
따라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다. 북쪽 면의 오른쪽에는 
돋을새김한 보살입상이 있고, 왼쪽에는 얕은 선으로 새긴 
관음보살이 있다. 남쪽은 원래 삼존상이 있었으나 돋을새김한 
여래입상과 보살입상만 남아 있다. 북쪽 면의 왼쪽 보살상은 
11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가진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
音菩薩)로 보인다. ❷ 이 보살상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예로, 남아 있는 조각 가운데 유일하게 선각으로 되어 있다. 

❸ 굴불사는『삼국유사』에 “신라 제35대 경덕왕(재위 
742~765)이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염불 소리가 들려
왔다. 땅을 파 보니 이 바위가 나와서 네 면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 불렀다.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굴석사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❹ 백률사는 이곳에서 130m 가량 떨어진 위쪽에 있었다. 
1985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사면불 주위로 고려 시대의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사면불을 감싸는 목조가구가 출토
되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 금고(金鼓)*에 ‘掘石寺(굴석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❺* 금고(金鼓) : 쇠로 만든 북

개선 문안

❹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을 통해 

기록과 비교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임

❶ 문화재의 개념 설명과 현재 

모습 소개

❷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부각

❸ ˙ 사료의 기록된 내용을 온전

하게 안내 문안으로 반영함

˙  사료의 기록을 알기 쉽게 설명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문단을 나눠 가독성을 높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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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보물 ❶ 제12호

河南 桐寺址 五層石塔

이 석탑은 고려 초기의 절터로는 최대 규모인 하남 동사지(桐寺
址)에 삼층 석탑과 나란히 남동향으로 서 있는 고려시대의 탑이
다. 2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높이 7.5m의 이 석탑은 
경기도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큰 탑이다. 이 탑의 기단은 여러 장
의 사각형 석재로 조립하였는데 각 면에는 모서리 ❷ 기둥(隅柱
[우주])과 버팀기둥(撐柱[탱주])이 새겨져 있다. 1층 탑신은 상하 2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석탑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❸ 1층 탑신의 하단은 4장의 방형 석재로, 그리고 상단은 1장의 
석재로 만들었는데 모서리 기둥이 새겨져 있다. 2층 이상의 탑신
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서리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지붕돌은 각각 4장의 석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4층은 2장, 5층은 1장의 석재로 제작되었다. 지붕돌의 낙
수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❹ 전각(轉角)에 
이르러 반전을 보이고 있다. 상륜에는 ❺ 노반석(露盤石)만이 남
아 있다.  

❻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정사각형의 탑으로 탑신부의 각층 비례도 조화를 이루는 
등 양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신라 석탑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탑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불필요한 한자어 첨부

❸ 도면이나 그림설명 없이 탑의 

구조적 특징을 나열하여 이해

하기 어려움

❻ 신라 석탑의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재적 가치 설명

❹~❺ 어려운 단어 사용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경기도 하남시지    역

종   목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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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보물

河南 桐寺址 五層石塔

❶ 탑은 부처의 유골을 모신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그러나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부처를 모신 신성한 곳으로 여
겨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은 금당* 자리 동쪽에 삼층석탑과 
나란히 서 있다. 고려시대인 1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
로 추정한다.  

❷ 높이는 약 7.7m이며 2층의 기단, 5층의 몸돌과 지붕
돌, 머리 장식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의 모서리와 중
앙, 그리고 각 층 몸돌의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
다. 1층 몸돌은 특이하게 총 5개의 네모진 돌로 짜여 있는
데, 4개의 네모난 석재를 두고 그 위에 1장의 돌을 얹은 모
습이며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다. 
지붕돌은 위로 올라갈수록 받침의 수를 줄여 1층은 5단, 2
층부터 4층까지는 4단, 5층은 3단의 받침을 두었으며, 처마
의 끝이 위로 치켜 올라가 경쾌한 느낌을 준다. 탑의 꼭대기
에는 머리 장식을 받치는 노반(露盤)만 남아 있다. 전체적
인 비례와 짜임새가 좋은 석탑으로 

❸ 기단을 2단으로 구성하고 지붕돌의 모서리를 살짝 들
어 올리는 등 신라 석탑의 흔적이 보인다. 탑 주변에서 납석
제수연 등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하남역사박물관에서 전시
하고 있다.  

❹* 금당 :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본당

개선 문안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❶ 문화재의 기본 개념과 정의 

설명

❷ ˙ 도면을 하단에 첨부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  시대적 특징 설명

❸ 고려시대 탑이지만 신라시대의 

탑의 특징이 혼재함을 설명

Q 향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사업 목적이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 개선사업인 만큼 시민자문단 계획할 때 다
양한 연령대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도면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문 및 영문 감수 완
료 시 안내판 제작업체와 사전 디자인, 배열,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안 작업을 완료하여 조
기 설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7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보물 ❶ 제109호

傳 光州 聖居寺址 五層石塔

광주공원 안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 이 부근은 성
거사(聖居寺)터라고 전해진다 이 광주공원은 원래 성거산
(聖居山)이라 불렀는데, ❷ 산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므

로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등위치에는 성거사를 세우고 거
북의 목 부근에는 5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1단의 기단(基
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
의 2단 기단 양식에서 기단을 1단만 두는 ❸ 고려시대로의 

양식변화를 보여둔다. 또 지붕돌 추녀와 몸돌의 알맞은 비
례감과, 위로 오르면서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전체적
으로 높게 보이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1층 
몸돌에서 나타난다. 즉 몸돌 전체를 아래위 2단으로 나누어 
5개의 돌을 맞추고 있는데, ❹ 이러한 양식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특색이다. 또한 지붕
돌 밑면의 받침은 4단이고 각 귀충이는 아래위 모두 약간씩 
치켜올려진 상태이다. 1961년 해체하여 보수할 때 2층 몸
돌에서 사리공(舍利孔)과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이 석탑
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1층 몸돌과 3층 
몸돌은 보수할 당시에 보충한 것이다.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탑 · 부도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거북이가 떠나면 안되는 이유나

거북이의 의미 설명 필요

❸~❹ 고려시대의 양식을 산발적

으로 설명해 혼란스러움

광주광역시 남구지    역

종   목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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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보물

傳 光州 聖居寺址 五層石塔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은 광주공원 안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이다. 광주공원은 원래 성거산이라고 불렸는데, 

❶ 예전에는 산의 모양이 거북 같아서 조상들은 이 거북이 
광주의 정기를 안고 있다고 믿었다. 거북이 멀리 떠나 버린
다면 광주는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북이 떠나지 
못하도록 거북의 등에 해당하는 자리에 성거사를 세우고 
목덜미 자리에 오층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조형물로, 사리가 없는 경우에도 부처를 모신 
상징적인 곳으로 여겨진다. 

❷ 탑의 높이는 7m로 전체적인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1층 기단 위에 탑을 세웠는데, 이는 통일 신라 
시대의 2층 기단 양식과는 다른 고려 시대의 양식이다. 
지붕돌과 몸돌의 크기가 적절하고 위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지 않아 안정감을 준다. 

❸ 광주 동 오층석탑으로 불리던 지산동 오층석탑과 비교
하여, 광주 서 오층석탑으로 불리다가 2010년 지금의 명칭
으로 변경하였다. 1961년에 탑을 보수할 때, 2층 몸돌 안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이 유물은 국립광주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❹* 사리장엄구 : 사리를 불탑에 모실 때 사용하는 공예품

개선 문안

❷ 기존 문안의 고려시대 양식 

내용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❸ 문화재 명칭 변천사 소개

❶ 기존 문안에도 소개된 내용

이지만 당시 거북이의 의미를 

설명하여 문화재가 세워진 배

경을 흥미롭게 소개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소유자들과의 협의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과 소유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
유자들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개념보다 인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넣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사업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충
돌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 소유자들의 의견도 반영하되 최대한 문제가 되지않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안내 문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한자어나 전통건축 관련 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는 고민
을 많이 했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특별한 팁은 아니지만 안내 문안 작성 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재와 관계없는 구청 내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거나 주변의 학생들에
게 보여주며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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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l 탑 · 부도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❶ 제59호

淸原 白足寺 三層石塔

삼층석탑은 1940년대에 백족사 경내에서 발견하여 복원

한 것으로 ❷ 기단부(基壇部)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이 결실

되었다. 현재 자연석을 이용한 대석 위에 옥신(屋身)과 갑석

(甲石)을 놓고 그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렸는데 1층 

옥개석(屋蓋石) 이상은 원래의 부재가 남아 있다. 옥신에는 

우주(隅柱)가 표현 되어 있고 옥개석에는 4단의 층급받침과 

낙수홈이 조각되었으며, 지붕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3층 

옥개석은 파손이 매우 심하여 처마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갔

다. 상륜부(相輪部)는 모두 결실되어 모조한 장식물을 올려

놓았다. 이 석탑은 규모가 작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❸ 고려시대에 제작된 단아하고 조각이 우수한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전문용어 사용, 단어 설명 필요

❸ 감상적 표현 불필요

충청북도 청주시지    역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전체적으로 전문용어를 사용

하여 문안이 어렵게 느껴짐

70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Ⅰ.



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淸原 白足寺 三層石塔

백족사 삼층석탑은 청주 백족사 경내에 있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❶ 이 석탑은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194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기단부와 상륜부 등 많은 부분이 없어진 상태

이다. 사라진 기단부 대신 넓적한 자연석 위에 다른 탑의 몸

돌을 올려 기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탑신부는 원래의 것

이다. 탑신 몸돌 모서리 부분에는 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지붕돌 아래쪽에는 지붕돌받침을 조각하였다. 탑의 꼭대기 

상륜부 역시 원래의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현재는 

모조하여 만든 장식물이 올려져 있다.  

❷ 절이 있는 백족산에는 조선 시대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이곳에 잠시 멈춰 냇가

에서 발을 씻자 세조의 발이 백옥같이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산의 이름을 백족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백족사는 본래 

‘심진암尋眞庵’이라는 암자였으나 백족산의 이름을 따라 

백족사로 바꾸었다.  

❸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은 비록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개선 문안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❶ 현재 모습에 이르는 복원 현황 

설명

❷ 관련 설화 소개와 명칭 변화 

설명

❸ 문화재적 가치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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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고사 신중탱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❶ 제187호
❷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1

北固寺 神衆幀畵

이 그림은 조선 순조 31년(1831)에 전계인(田啓仁) 부부
가 남자아이 얻기를 기원하면서 화원(畵員)인 장순(莊旬)등
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것이다. 

❸ 그림의 구도와 채색, 그리고 등장 인물의 모습이 짜임
새가 있으며, 차분하고도 우아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그림
의 상단에는 보살형의 범천과 제석천 및 여러 권속들이 표
현되었으며, 그 아래 한 가운데에는 흰 깃털로 장식된 투구
를 쓰고 검을 든 ❹ 위태천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그 주위에 
용왕과 사천왕 등 ❺ 신장(神將)들이 합장을 하거나, 혹은 
칼이나 금강저 등을 들고 서 있다. 이 탱화는 작은 화면에 
간단하게 인물들을 묘사하여 구성이 단조로우면서도 짜임
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불화

북고사 신중탱화

전라북도 무주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감상적 표현 불필요

❹ 어려운 용어 사용, 설명 필요

문화재의 외형 설명이 주를 

이룸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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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고사 신중탱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北固寺 神衆幀畵

❶ 신중탱화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신중탱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묘한 능력으로 재앙

을 쫓아주며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❷ 북고사 신중탱화는 북고사 극락전에 모셔져 있다. 이 

탱화는 순조 31년(1831)에 그려진 것으로 승려 화가인 장

순(莊旬), 윤관(允寬), 호묵(護嘿), 민훈(敏訓)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❸ 전계인(田啓仁)과 부인 김 씨가 아들 얻기를 

소원하면서 시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단에 채색한 

신중탱화의 크기는 가로 116㎝, 세로 139㎝이다. 

❹ 화면은 상하 2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에는 흰 깃털 

장식 투구를 쓰고 합장한 팔로 검을 받쳐 든 위태천*이 있

다. 위쪽에는 제석천과 범천, 천동과 천녀, 명왕 2위와 보살 

2위가 대칭을 이루며 배치돼 있고, 아래쪽에는 사천왕과 용

왕이 그려져 있다. 구도는 단조로우면서도 짜임새가 있다. 

인물들의 얼굴을 흰색으로 칠해 화면을 밝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전라도 지역 불화의 특징이다.

❺* 위태천 : 불법을 지키는 신장(神將). 사천왕 가운데 남방 증장천의 여덟 
신장의 하나이며, 삼십이천(三十二天)의 우두머리로 달음질을 잘한다고 한다.

개선 문안

❷ 제작 시기와 제작자 소개

❸ 제작 ㅇㅣ유와 시주자 소개

❹ 문화재의 화면 구성과 특징 

설명

❶ 문화재의 개념 설명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기존 안내판은 문화재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된 

안내판은 문화재가 있는 건물 앞에 세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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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선운사 만세루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❷ 제53호

禪雲寺萬歲樓

❸ 만세루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 선사가 선운사를 
짓고 남은 목재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전과 마주 보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설법(불교의 가르침을 
풀어 밝힘)을 하는 강당이다. 

❹ 최근에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선운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❺ 선운사 만세루는 안팎으로 정제된 법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건물이다. 만세루의 루(樓)는 누각<(樓閣)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을 
뜻하지만 일반적인 누각의 모습이 아니라 넓은 평면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의 누각이다. 또한 보기에는 단순한 구조에 
장엄한 외관이지만 내부 공간을 보면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가지각
색으로 휘어 있다. 부재를 다듬지 않은 채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둥 위아래를 다른 것으로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이러한 
부재 사용 방법은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❻ 하나같이 온전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모여 이렇게도 
멋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만세루의 멋 중 하나이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불교 건축

❶ 문화재 명칭 중 지역 표기 누락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❹ 불필요한 정보 기재

❻ 감상적 표현 불필요

❺ 많은 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문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❸ 근거가 부족한 설명이 가장 

앞머리에 놓여 문안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짐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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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고창 선운사 만세루

보물

高敞 禪雲寺 萬歲樓

❶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대웅보전 앞에 세워진 누각으로 
예불과 설법(說法) 및 법회를 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집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 사찰 누각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❷ 기록에 따르면 이 누각은 조선 광해군 12년(1620) 2층 
이상의 대양루(大陽樓)로 지어졌으나, 1751년 불타서 영조 
28년(1752)에 단층인 만세루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❸ 이 때문에 현재의 누각은 일반적인 누각 모습이 아닌 
평면이 넓고 높이가 낮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❹ 단순한 구조에 웅장한 모습이지만, 뼈대를 이룬 나무들 
가운데에는 다듬지 않거나 기둥 위아래에 다른 것을 이어 
사용한 것도 있다. 특히 마룻보 가운데 하나는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끝에 용머리를 조각
해서 자연미를 살렸다. 이처럼 만세루는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이를 극복한 장인들의 슬기로운 건축 
솜씨가 돋보인다.

개선 문안

❷ 기록을 근거로 하여 문화재의 

재건축 과정 설명

❸ 문화재만의 독특한 특징 설명

❶ 문화재의 개념과 규모 설명

❹ 기존 문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

Q 문화재 안내판 설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설치와 관련하여 크게 주의할 점은 없는 것 같네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안내판 설치에 있
어서 안내판의 크기, 디자인, 재질 등 통일성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내판 위치는 보통 문화재
의 계단 옆이나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더불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안내판이 반드시 눈
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재질로는 비행기 합판이나 자동차 패널에 사용되는 두랄루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유지 및 관리에 용이한가, 글씨가 잘 읽히는가, 햇빛
반사로 읽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했습니다. 안내판은 야외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나무 같은 재질은 훼손에 약하고 유통기한이 짧으며 내용 수정 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
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 재질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QR코드는 흰색 
음각은 인식률이 좋지 않아 검은색으로 음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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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l 불교 건축

❶ 봉황사 대웅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❷ 제141호
❸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鳳凰寺 大雄殿

❹ 이 건물은 원래 황산사의 대웅전이었으나 언제 개명되

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산신각이 있으나 
예전에는 극락전, 범종각, 만세루 등 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신라 선덕여왕 ❺ 13(644)년에 창건되

었다고 하며 북쪽 텃밭에 원래의 절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경내의 건물 2동은 후대에 옮겨 세운 것으로 북향의 급경사지
에 세워져 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산곡간의 법당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내부의 3칸 후면의 벽에 불상을 설치하
였다. 기둥의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 특이하다.

 전설에 의하면 대웅전의 단청은 봉황이 하였다고 한다. 

❻ 단청을 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단청을 하였

으나 전면을 마친 후 뒷면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래 쳐다보자 
일을 다 마치지 않고 날아 가버렸다고 한다. 현재 후면은 
단청이 되어 있지 않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

기존 문안

❶ 문화재 명칭 중 지역 표기 누락

❷ 지정번호 불필요

(2020년 보물로 승격)

❸ 소재지 불필요

❹ 부정확한 정보 소개

❺ 연도 표기 오류

❻ ·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문장의 

호흡이 길어 정리가 필요함

·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결

할 접속부사나 보조설명 필요

경상북도 안동시지    역

종   목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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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안동 봉황사 대웅전

보물

安東 鳳凰寺 大雄殿

❶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곳으로, 절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영웅을 모시는 전각’
이라는 뜻이다.  봉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대웅전은 17세기 후반 무렵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법당으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❷ 전면 기둥은 중간이 배가 부르고 아래위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
지도록 만든 배흘림기둥인데, 조선 후기의 건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이다. 대웅전의 외부 단청(丹靑)*은 근래에 다시 칠한 
것이지만, 내부 단청은 17～18세기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있다. 우물반자**에 그려진 용, 금박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연화당
초문***과 보상화당초문**** 등은 당시 단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❸ 대웅전 뒷면에는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전설이 
있다. 봉황사 대웅전의 단청은 봉황이 칠했는데, 작업하는 동안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앞면의 단청을 마친 
후 뒷면을 칠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몰래 쳐다보자, 봉황은 일을 
다 마치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❹* 단청 : 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

** 우물반자 : 반자란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한다. 우물반자는 반자틀을 우물 정(井)자로 짜고 그 위에 넓은 
널을 덮은 반자를 가리킨다.

*** 연화당초문 : 연꽃과 덩굴 무늬를 결합시킨 무늬

**** 보상화당초문: 연꽃, 모란꽃 덩굴 무늬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꽃 무늬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부각

❸ 기존 문안에도 있는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작성

❶ 대웅전의 개념과 의미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안동 문화재 안내판에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QR코드가 있는 문화재 안내판 인터뷰 수록)

A : 안동시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해 중요목조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문
화재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내판은 어려운 용어, 일관성 없
는 디자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등으로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용 QR코드를 부착한 영상안내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2020
년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운 말은 쉽게 풀어쓰고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
는 안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존 안내판에 어린이용 안내 QR코드를 부착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
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올해는 학생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 중심으로 안내 영상을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제작 후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이 시에 반영되니 기쁘다는 후기를 보내
왔습니다.                                                                   <KBS 안동 라디오 – 즐거운 라디오 여기는 안동입니다. 2021년 1월 27일 방송 발췌> 77



경주 감은사지

사적 ❶ 제31호

慶州 感恩寺址

감은사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우기 시작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성된 절이다. 감은사에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 지낸 
뒤, 용이 된 부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밑에 특이한 
구조로 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❷ 금당 앞에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삼층석탑은 높이가 

13.4m로 장대하다. 상층석탑은 이중 기단 위에 몸체돌을 
올린 모습으로 처마밑은 받침이 5단이며, 지붕 위는 곡면을 
이루어 통일 신라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인다. 1959년 12월 
서탑을 해체 보수할 때 3층 몸돌에서 건립 당시 설치하였던 
매우 정교하고 귀중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1966년에 
동탑을 해체·보수하였는데, 3층 지붕돌의 상면 사리공에서 
금동사리함이 발견되었다. 경주에 있는 3층 석탑으로는 가장 
거대하며, 옛 신라의 탑 중심에서 삼국통일 직후 쌍탑으로 
변모한 최초의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

경주 감은사지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절터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감은사지의 설명보다 탑의 

설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경상북도 경주시지    역

종   목 사적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좋으나 단락을 

나누고 정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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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경주 감은사지

사적

慶州 感恩寺址

감은사는 동해에서 신라 수도 경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에 

세워진 절이다. 이곳에는 삼층석탑 2기와 금당, 강당 등의 건물터

만 남아 있다.  

❶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동해 바다에서 경주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 절을 창건하였

고, 이후 신문왕 2년(682)에 완성하였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지내 

달라.”라고 유언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장사지낸 곳이 대왕암이

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하였다. 

❷ 감은사는 금당, 강당, 중문이 한 줄로 배치되어 있다. 금당 앞

에 쌍탑이 있고 건물들을 회랑으로 두른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가

람 배치를 보여 준다. 금당 밑에는 배수 시설이 있어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이자 호국사찰**, 성

전***이 설치되었던 사찰이었지만, 창건 이후 절의 역사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❸* 원찰(願刹) : 사찰 가운데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는 불교건축물. 원당·내불당·내원당이라고도 한다.

** 호국사찰(護國寺刹) : 부처의 공덕으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자 
건립한 사찰.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찰

*** 성전(成典) : 신라 시대에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던 관청의 명칭

개선 문안

❷ 문화재만의 톡특한 구성 설명

❶ 감은사지 창건 배경과 의미를 

흥미롭게 설명

❸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람객이 읽기 쉬운 안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1차 초안은 쉽고 간략한 안내문에 치중하다 내용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작성했습니다. 1차 초안에서는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새로운 연
구 성과를 보완하는 등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안내 문안 작성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경주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에서 부족한 상세설명
은 일괄적으로 QR코드를 부착하여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연계시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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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l 절터

경주 황룡사지

사적 ❶ 제6호

慶州 皇龍寺址

신라 진흥왕 14년(553) 월성의 동북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찰로 고쳐 짓게 하
여 절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고 한다. 574년에 주존불인 
금동 삼존불을 만들고,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의 권유로 
백제의 기술자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9층 목탑을 완성시켜 
4대 93년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고려 고종 25년
(1238)에 몽고의 침입을 받아 불타버린 후, 옛터만 남아 
있던 것을 사역 내 민가 100여호를 이주시키고 1976년 경주
고적발굴조사단에서 8년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래 황룡사 대지는 80,928㎡에 달하는 늪지를 매립하여 
마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찰의 건물은 남북으로 일탑식 
절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금당의 좌우에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이 나란히 세워져 이 건물 역시 금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❷ 출토된 유물은 4만여 점에 달하며 모두 우수한 작품들

이다.

경주 황룡사지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출토된 유물의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에 대한 설명 필요

경상북도 경주시지    역

종   목 사적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좋으나 단락을 나누고

읽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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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룡사지

사적

慶州 皇龍寺址

황룡사는 경주 중심부에 위치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❶ 진흥왕 14년(553) 월성 동북쪽에 궁궐을 조성하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사찰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❷ 이후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한 금당을 지었고, 선덕여왕 
12년(645)에 구층목탑을 건립하면서 완성되었다. 이처럼 황룡사
는 93년에 걸친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완성된 사찰이다. 

❸ 황룡사는 중문과 목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놓여 있다. 금
당의 좌우에 작은 금당을, 탑의 좌우에 경루(經樓)와 종루(鐘樓)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주위 사방을 회랑(回廊)으로 둘렀다. 금당은 
금동삼존불을 모시기 위해 진평왕 6년(584)에 새로 지었다. 인도
의 아소카왕(阿育王)이 삼존불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황금과 황철을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재료로 신라에서 
금동삼존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선덕여왕 12년(643)에 당나
라에서 돌아온 자장이 신라의 위용을 보여 줄 수 있는 거대한 구
층탑을 세워 외적의 침입을 막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백
제 기술자인 아비지(阿非知)를 불러 공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황
룡사 구층목탑을 완공하였다. 경덕왕(742~765 재위)대에는 황룡
사 대종이 완성되었다. 구층목탑은 낙뢰와 같은 사고가 있을 때마
다 고쳐 지었는데,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골 침입 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되었다.

 신라삼보** 가운데 두 개의 황룡사가 있을 정도로 황룡사는 신
라를 상징하는 큰 사찰이었다. 이 밖에도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던 
관청인 성전(成典)이 설치될 만큼 황룡사는 국가관리 사찰로, 호
국사찰로 위상이 높았다. 

❹ 1976년부터 8년 동안 발굴 조사한 결과, 원래 늪지대였던 곳
을 메워 절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물 가운데 높이 182㎝의 대형 치미***는 
황룡사 건축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❺* 장육존상(丈六尊像) : 사람 키를 보통 8척이라 하는데 그 배수인 16척의 
크기로 만든 불상, 16척이 1장 6척이므로 장육이라 부른다.

** 신라삼보(新羅三寶) : 신라 왕실의 권위와 호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허리띠), 진흥왕대의 황
룡사 장육존상, 선덕여왕대의 황룡사 구층목탑

*** 치미(鴟尾) : 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탁하던 장식 
기와

개선 문안

❷ 기록을 통ㅎㅐ 황룡사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건립 기간 설명

❸ 앞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구성과 건립 기간 등을 내용

을 첨가하여 자세히 설명

❹ 발굴 조사 결과와 출토 유물

설명으로 해당 문화재의 상당

했던 규모 추측

❶ 흥미로운 창건 배경과 시기 설명 

❺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Q 이번에 『경주 감은사지』, 『경주 

황룡사지』를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경주 감은사지』, 『경주 황
룡사지』는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
을 높이기 위해 가람 배치도를 안
내판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다양한 시각 자료를 안내판에 
사용하여 관람객에 쉽게 다가가려
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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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 l 기타

화천 계성리 석등

보물 ❶ 제496호
❷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華川 啓星里 石燈

❸ 이 석등은 계성사에 있던 것으로 원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자리에서 계곡 위쪽으로 약 200m 지점에 법
당 터가 있고 석탑이 무너져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
금의 자리는 계성분교가 있었던 곳인데, 석등은 주민들이 
학교 정원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0년 옮겨 놓은 것이
라 한다. 

❹ 지대석(地臺石)[기초부에 까는 받침돌]이 보이지 않고 
지붕돌의 귀꽃[탑 지붕돌의 추녀마루 끝에 꽃무늬를 새긴 
장식]이 일부 깨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남
아 있다. 이 석등의 특징은 불을 밝히는 부분인 ❺ 화사석
(火舍石) 6각형이라는 점이다. 석등을 받치는 기둥돌은 북 
세 개를 연결해 놓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북과 같은 부분에
는 문의 모양 4개를 배치하고, 그 사이마다 연꽃과 고사리 
무늬를 새겨 놓았다. ❻ 이것은 실상사 석등에서 볼 수 있으
나 퇴화한 양식이다.

 각 면의 부재[탑의 각 부분에 쓰인 재료]를 따로 조립하여 
만들어 기존의 석등과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지붕돌에
는 귀꽃이 장식되어 있으며 물매는 완만하나 폭이 넓어 안
정감을 주고 있다. 총 높이는 2.77m로 고려시대 만든 것으
로 추정된다.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 부정확한 정보 소개

· 문화재의 연혁을 장황하게 

설명함

❹~❺  어려운 용어 설명을 소괄호

와 대괄호를 연속적으로 사용해 

정리가 필요함

❻ 실상사 석등이나 문양의 양식

등의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해

하기 어려움

화천 계성리 석등

강원도 화천군지    역

종   목 보물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나 전체

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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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계성리 석등

보물

華川 啓星里 石燈

❶ 화천 계성리 석등은 고려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등

이다.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곡 위쪽 200m 지점인 

계성사의 옛 절터에 있었는데 1960년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❷ 높이는 2.77m이며, 지붕돌의 귀꽃 일부가 깨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석등을 받치는 

기둥은 장구와 닮은 원통 모양으로, 위와 아래, 중간에 굵은 

마디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연꽃과 고사리 문양을 새겨 

놓았다. 석등을 이루는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 조립한 것이 

보통 석등과는 다르다.

 

❸ 화천 계성리 석등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석등에 불을 

밝히는 부분인 화사석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의 

석등은 8각, 고려 시대의 석등은 4각인데 화천 계성리 석등

의 화사석은 6각으로 매우 독특하다. 6각형 석등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개선 문안

❷ 석등 도면을 삽입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❸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냄

❶ 문화재의 연대와 연혁을 간결

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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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 석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❶ 제9호

芬皇寺 石井

이것은 ❷ 호국룡변어정(護國龍變魚井)이라고도 불리는 

신라시대 우물이다. 우물틀의 외부는 높이 70cm의 8각, 
내부는 원형인데 이것은 불교의 팔정도(八正道)와 원융의 
진리를, 우물 안의 4각형 격자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체
(四聖諦)를 뜻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원성왕
(元聖王) 11년(795)에 당나라의 사신이 와서 신라의 호국용을 
세 마리의 물고기로 변신시킨 뒤 잡아서 본국으로 떠났다. 
그 하루 뒤에 두 여인이 원성왕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은 동지
(東池)·청지(靑池)에 사는 두 호국용의 아내인데 당나라 
사신과 하서국(河西國) 사람들이 자신의 남편과 분황사 
팔각정(八角亭)에 사는 호국용을 주문을 외워 작은 물고기로 
변화시켜 대나무통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이를 
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당나라 사신을 
쫒아가서 물고기를 다시 빼앗아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어 살게 
하였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기타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용어 설명 필요

분황사 석정

경상북도 경주시지    역

종   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좋으나 단락을 나누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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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 석정

문화재자료 

芬皇寺 石井

❶ 이 석정은 분황사에 남아 있는 신라 시대의 우물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물고기로 변한 우물’이라고 해서 호국용변어정
(護國龍變魚井)으로도 불린다.  

❷ 『삼국유사』에 이 우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분황사 우물과 금학산 동천사(東泉寺)의 동지와 
청지라는 우물에 신라를 지키는 세 마리의 용이 살았다. 
원성왕 11년(795)에 당나라 사신이 주술을 써서 이 용들을 
물고기로 둔갑시켜 잡아갔다. 이 용들의 부인이라는 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나 남편을 찾아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고기를 다시 빼앗아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자 물이 
한 길이나 솟아오르고 용들이 기뻐하며 뛰었다. 당나라 사람
들은 왕의 밝은 지혜에 감복했다고 한다.  

❸ 이 우물은 틀의 높이가 약 70cm로 외부는 팔각 모양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❹ 남아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돌우물 
가운데 가장 크고 우수하며 지금도 사용될 만큼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조선 시대에 분황사에 있던 
모든 돌부처의 목을 잘라 이곳에 넣었다는 아픈 이야기가 
전한다. 

개선 문안

❷ 기존 문안의 내용을 어렵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

❸ 문화재의 규모 설명

❶ 어려운 용어 풀어서 설명

❹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 부각

Q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작성 혹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있어 담당자 선생님

    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A : 요즘 관람객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화재 경관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종별, 관리 여건에 따라 형식을 
가급적 통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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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국보 ❶ 제41호

淸州 龍頭寺址 鐵幢竿

철당간이 서 있는 곳은 고려시대 청주의 대표적인 사찰이

었던 용두사가 있던 자리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 사찰의 

건립과 함께 많은 수의 당간이 세워졌으나, 현재는 대부분 

당간을 받치고 있던 지주(支柱)만이 남아 있다. 이 당간은 

화강석으로 지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둥근 철통 30개를 연

결하여 세운 것인데, 현재는 20개만이 남아 있다. 이 중 밑

에서 세 번째의 철통에 『용두사철당기(龍頭寺鐵幢記)』 

가 새겨져 있다. 

❷ 철당기에는 당간을 세우게 된 내력과 건립 연대, 그리

고 건립에 관여한 사람들의 관직명이 적혀 있어, 당시 지방

경영과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철당기의 끝에는 ‘962년

(준풍, 峻豊3)’에 주성(鑄成)하였다고 하여, 고려 광종때 사

용했던 독자 연호를 실물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

울러 이곳은 1990년대 '용두사지 철당간 보전 시민운동'의 

전개로 시민들의 광장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문안

불교문화재 l 기타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문화재에 새겨진 내용을 설명

하지 않아 아쉬움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청북도 청주시지    역

종   목 국보

˙  전체적으로 단락 나눔과

문장 정리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의 기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해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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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국보

淸州 龍頭寺址 鐵幢竿

❶ 당(幢)은 사찰 입구에 거는 깃발을 뜻하며, 깃발을 거는 대를 
당간(幢竿)이라 한다. 당간은 보통 나무로 만들지만, 용두사지 당간
은 둥근 철통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본래 30개의 철통으
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20개만이 남아 있다. 

❷ 이 중 아래에서 세 번째 철통에는 건립 배경과 연대 등이 상세
히 적혀 있는 당간기가 있다. 당간기에 따르면 고려 광종 13년(962
년) 김희일(金希一)을 비롯한 김씨(金氏), 손씨(孫氏), 경씨(慶氏), 
한씨(韓氏) 등 청주의 호족들이 힘을 모아 이 당간을 세웠다고 한
다. 또한 당간기의 마지막에는 고려 광종 때 사용한 독자 연호인 ‘준
풍(峻豊)3년’이라는 건립 연대가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철제 당간 옆에는 깃대를 지탱하는 석제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널찍한 받침돌과 간대가 놓여 있다. 

❸ 청주의 옛 지명인 주성(舟城)과 관련된 창건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과거 청주일대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점술가가 말하길, 청주의 지형이 떠나려가는 배와 같아서 그 
중심에 배의 돛대를 세우면 재난이 사라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청
주의 중심인 용두사에 높은 철당간을 세우니 이후로는 홍수가 일어
나지 않았다고 한다.   

❹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은 우리나라 당간 중 건립 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유일한 것으로, 우리나라 당간 연구의 귀중한 문화재이다. 

❺ 아울러 이곳은 1980년대 시민단체가 ‘용두사지 철당간 보전 시
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에 세겨진 건립 배경과 

연대 등의 내용 설명

❸ 흥미로운 설화 소개

❶ 문화재의 개념과 특징 설명

❹ 문화재적 가치 부각

❺ ‘시민’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설명

문화재의 도면 자료를 첨부하고 각 부위를 설명함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설화를 재미있게 만화로 표현하
여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만화에 당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려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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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❷ 제463호
❸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高敞 文殊寺 ❶ 丹楓나무 숲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수령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
정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문수사 입구에서 문수산(일
명 청량산)중턱까지 좌우측 숲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직경 30~80cm, ❹ 수고는 10~15m나 되며 
❺ 흉고둘레가 2~2.95m에 이르는 노거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9월 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20.065㎡내에는 
단풍나무 이외에도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
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혼생하는 다른 수종들과 어
우러져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적인 단풍나무 숲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기존 문안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식물류

전라북도 고창군지    역

종   목 천연기념물

❶ 한자표기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❹~❺ 어려운 단어 사용

문안이 짧고 식생 규모와 나무의 

크기, 수령, 수종 나열에 그침

기존 안내판은 주자창에 설치되어 있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람객이 
읽기에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새로 설치한 개선된 안내판은 단풍나무 숲 
초입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또 단풍나무 숲이 가장 붉게 물들
었을 때의 모습을 항공 사진으로 첨부하여 가을 이외의 계절에 가도 가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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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高敞 文殊寺 단풍나무 숲

❶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은 문수산 입구에서부터 산 중턱에 
자리한 문수사 입구까지의 도로 약 80m 좌우측 일대에 자생
하고 있는 단풍나무 숲이다. ❷ 이곳 단풍나무는 500여 
그루인데, 나이는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하며 평균 높이 
10~15m, 가슴 높이의 둘레 2m 이상 296m에 이르는 노거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❸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노거수도 섞여 있으며, 조릿대 군락지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❹ 이곳 단풍나무 숲은 백제 의자왕 때인 644년에 세운 
문수사의 사찰림으로 추정하는데,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로는 유일하다. 문수산의 산세와 단풍나무 숲이 잘 어우러져 
경관적인 가치 또한 뛰어나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이다. 

❺ 이 숲은 1907년 일제가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의병
장 기삼연이 이에 저항하여 일본군과 싸웠던 곳이기도 하다. 
또 기삼연 부대의 포대장 출신 박도경은 흩어진 군사를 끌어 
모아 고향인 문수산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개선 문안

❷ 숲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풍

나무의 수와 수령, 크기  등을 

통한 특징 설명 

❸ 단풍나무 이외의 수종 소개

❶ 숲의 규모 설명

❹ 문화재적 가치 부각과 관람

포인트 소개

❺ 숲에 얽힌 일화를 소개함

으로써 흥미를 높임

Q 이번에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관람객 시선으로 문안을 작성하려 많이 노력하고 문화재 안내 문안을 쓸 때 문화재마다 포인트를 
한 두가지 정도 줍니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단풍나무 숲으로 가장 크고 
유일하다라는 것과 이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고 작성했
습니다. 또 동백나무 숲의 절정이 어떤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했는데 다양한 사진을 
비교하고 직접 촬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드론을 띄워 단풍이 아름답
게 물든 사진을 완성하여 안내판에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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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굴

전라북도 기념물 ❶ 제41호
❷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馬山洞窟

적상산 노고봉 남쪽의 놋쇠솥골 계곡에 위치한 이 마산

동굴은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암 천연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좁고 경사가 급하여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험하다. 

 굴 속 깊은 곳은 담회색 암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기묘한 

형태의 담홍색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하다. 

❸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고 신비한 궁전을 찾은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마산동굴

기존 문안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화석지질류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감상적 표현 불필요

전라북도 무주군지    역

종   목 전라북도 기념물

문안이 짧아 정보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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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굴

전라북도 기념물

馬山洞窟

마산동굴은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 남쪽의 놋쇠솥

계곡에 있는 천연 석회암 동굴이다. 

❶ 70m 길이의 주굴(主窟)과 9개의 지굴(支窟)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 전체 길이는 약 190m, 면적은 9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을 중심으로 2.3km 주위에는 석회석, 

장석, 규석 등을 캐는 광산이 있다. 

❷ 이 동굴은 사람들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드나들다가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한다. 동굴 입구의 지름은 60~100cm

가량으로 한 사람 정도가 겨우 출입할 만큼 매우 좁다. 내부는 

40°쯤 경사가 져 천장이 낮고 보행이 어렵다. 

❸ 마산동굴은 대자연의 신비를 품은 아름다운 동굴로 엷은 

회색을 띤 벽과 고드름처럼 생긴 엷은 홍색의 종유석 그리고 

동굴 바닥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인상적이다. 

❹ 자주색과 검정색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고 오소리 등이 

드나들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개선 문안

❷ 기념물 발견 경위 설명

❹ 서식하는 동물 소개와 이를 

통한 학술적 가치 부각

❸ 관람포인트 소개

❶ 기념물의 규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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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화석지질류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❶ 제411호
❷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이곳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년 전(중생대 백악기 전기)

에 커다란 호수 주변에서 쌓인 퇴적암층이 나타난다. 제전

마을에서 실바위까지 해안선을 따라 약 6㎞에 걸쳐 수많은 

공룡발자국들이 발견된다. 

❸ 목 긴 초식공룡 용각류,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 조각류와 육식공룡 수각류의 발자국이 모두 관찰되고, 

두 종류의 새 발자국도 나타난다. 공룡발자국이 포함된 지

층 전체 두께는 약 150m이며, 200여 퇴적층에서 약 2,000

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된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

41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발견된 발자국 종류 단순 나열

경상남도 고성군지    역

종   목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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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한국의 자연유산

공룡이란?
 공룡은 겉모습이 도마뱀이나 악어를 닮은 동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2천5백만 년 전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지구상
에 처음 나타나 약 6천5백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까지 무려 1억 6천
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였다.

❶ 공룡(恐龍, Dinosauria)이란 말은 '무서운(deinos) 도마뱀(sauros)'
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동물 중에서 
가장 길고 큰 동시에 가장 무거운 동물이었을 것이다. 

❷ 또 아마도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모든 공
룡이 다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공룡들 중 많은 종류는 싸움을 하지 않고 
풀을 뜯어 먹었으며 크기가 작은 것도 있었다. '무서운 도마뱀'이라 불리는 
공룡은 실제로 도마뱀과는 전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공룡이 파충류에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공룡과 비슷한 동물로 하늘에는 익룡, 바다에는 어룡과 수장룡이 살
고 있었다.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❸ 호숫가처럼 완전히 마르지 않은 진흙층 위에 공룡이 발자국을 깊게 

남긴 후 땅이 마르고 굳으면 그 자국이 남게 된다. 그 뒤 어느 날 홍수나 화
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발자국은 순식간에 묻히
게 된다.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일수록 땅속 깊은 곳에서 퇴적물은 딱딱한 
암석으로 변하고 수천만 년의 오랜 시간이 지난다. 그러다가 발자국 위의 
퇴적층은 오랜 세월 동안 물과 바람 등에 의해 깎이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
을 드러내게 된다.

공룡 발자국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공룡 발자국은 공룡뼈에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알려준다.

❹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공룡뼈가 항상 발견되
는 것은 아니다.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살던 흔적이지만, 공룡뼈는 공룡이 
죽은 후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공룡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박물관이다.

❺ 공룡 발자국을 분석하여 공룡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걸었는지를 계산
할 수 있으며, 공룡이 싸울 때 발가락과 발바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룡 발자국의 생김새는 공룡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육식 공룡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끝이 뾰족
한 발톱 모양을 하고 있지만 초식 공룡의 발자국은 발톱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다.

개선 문안

❶ 공룡이란 단어의 어원 소개

❷ 공룡에 대한 여러 종류와

학설을 알기 쉽게 설명

˙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안내 문안을 작성함

˙  공룡과 공룡발자국으로 확장

되는 클러스터 기법이 연상되는 

작성법

❸~❹ ˙ 공룡 발자국 화석이 생긴 

경위를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

 ˙  다양한 사진자료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모함

❺ 문화재의 중요성을 흥미롭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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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와 제림

명승 ❶ 제20호

提川 義林地와 提林

❷ 제천 의림지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호반
의 둘레는 1.8㎢이고 수심은 8m이다. 제방을 따라 소나무, 버드나
무가 숲을 이루어 제림이라 불린다. 물과 숲이 주변의 영호정 및 
경호루 등과 함께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호서(호수의 서쪽)라는 충청도의 다른 이름은 의림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내제(큰 제방)라는 제천의 옛 이름도 의림지에서 비롯
된 것이다. 

❸ 의림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쌓았다는 설과 조선시대 현감인 박의림이 쌓았다는 설
이 전해져 있으며, 지명분석에 근거한 삼한시대 축조설이 일반적
으로 수용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림제라고 하고 정인지에 의해 두 차례 수리하였
다는 기록이 있고, 항일운동기인 1914~1918년까지 대대적으로 
수축하였으며, 1972년의 장마에 둑이 무너진 것을 이듬해 복구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❹ 전설로는 거북바위를 돌려 놓아 부자집이 몰락하였다는 이야
기와 탁발승을 홀대하여 부자집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 저수지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그리고 의림지에 있는 큰 이무
기가 가끔 나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데 어씨 오
형제가 이무기를 잡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되었다는 어장사참사가가 전해지고 있다.

제천 의림지와 제림

기존 문안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명승류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산만한 문장으로 정리 필요

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연대 

측정

❹ 흥미를 끄는 전설 소개. 다만 

여러 전설을 산만하게 섞어 설명

하여 집중도가 떨어짐

충청북도 제천시지    역

종   목 명승

96 Ⅰ.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선사례

Ⅰ.



건축문화재  사적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제천 의림지와 제림

명승

堤川 義林池와 堤林 

❶ 의림지는 산과 산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대 수리시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 

❷ 충청도의 별칭인 ‘호서(湖西)’라는 말은 ‘호수의 서쪽’이라는 뜻으
로, 바로 이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큰 둑이나 제방을 의미
하는 ‘내토(奈吐)’, ‘내제(奈堤)’라는 제천의 옛 이름도 의림지에서 비롯
되었다고 추정된다. 

❸ 의림지의 축조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
에 그 존재가 보인다. 또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방 남
쪽 하단부 발굴조사 결과 최소한 삼국시대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이후 1914~18년에 수문 등을 보수했고, 1972년 장마 때 제방 
일부가 파손된 것을 복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❹ 의림지는 제방 길이 320m에 둘레 약 1.8km, 수심은 최대 13m에 
달하며, 저수면적보다 관개면적이 넓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로 효율적인 관개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의림지 제방은 흙으로 쌓았는
데, 하부에서 발견된 ‘부엽공법(敷葉工法)’*과 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등은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방 위에는 소나무와 버드나무숲이 빼어난 경치를 자랑
하고 있어 예부터 제림이라 불려 왔으며, 주변의 정자와 누각과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❺ 의림지와 제림은 조선 후기 화가 이방운(李昉運)이 그린 『사군강
산참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에 나오는 명승지 8곳 중의 하나로 
전통적인 경관지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찾는 제천 농업의 살아 
있는 관개문화유산으로서 제천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도 의림
지 아래의 넓은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❻* 부엽공법(敷葉工法) : 흙으로 제방이나 성벽을 쌓을 때 사질, 점토로 만든 
상부 제체(堤體)와 하부의 연약 지반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여 구조물의 안정
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질토와 나뭇잎, 풀 등을 번갈아 쌓아올리는 
공법

개선 문안

❷ 기존 문안 정리와 어려운 말을

풀어 설명

❹ · 문화재의 규모와 토목 기술, 

문화재 관람 포인트 설명

· 도면 및 사진자료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움

❶ 문화재의 개념과 가치 부각

❸ 역사 기록과 발굴 조사 내용을 

근거로 연대 측정

❺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

❻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를 

풀이함

기존 안내판은 오래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다소 어색합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가독성이 좋은 재질과 색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출토된 유물 사진, 문안에 설명한 이방운의 그림, 현재 지도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관
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97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명승류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명승 ❷ 제71호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❶ 竹防簾

❸ 남해 지족해협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으로, 멸치를 대표 어종으로 하는 이 일대의 어로

작업은 『죽방렴』으로 불리는 고유한 어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소의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❹ 대나무 발그물을 세워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

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

히고 있으며, 물살이 빠른 바다에 사는 고기는 탄력성이 높아 

그 맛이 뛰어남 입지여건상 산. 바다 등 다른자원의 경험과 

공유가 가능하며 갯벌생태, 수변경관, 죽방렴 등 다양한 

볼거리의 체험이 풍부하여 2008년 8월 18일 국가지정 명승

으로 지정 되었다.

남해 지족 해협 죽방렴

기존 문안

❶ 한자 표기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❺ 상당한 정보를 한 호흡으로 

작성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❹ 문장의 호흡이 길어 정리가

 필요함

경상남도 남해군지    역

종   목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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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지족 해협 죽방렴

명승

남해 지족 해협 竹防簾

❶ 죽방렴은 지족 해협의 거센 물살을 이용한 전통 어로 

방식으로 ‘대나무 어사리’라고도 부른다. 좁은 바다 물목에 

참나무 지지대 300여 개를 갯벌에 박고 대나무 발을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해서 V자로 벌려두어, 물살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원형의 임통에 가두어 잡는다.

❷ 예종 원년(1496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 

남해현 조에 “방전에서 석수어, 홍어, 문어가 산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방전은 죽방렴을 뜻한다. 죽방렴은 현재 지족 

해협에 약 23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고기를 잡는다. 

❸ 지족 해협 죽방렴은 아름다운 지족 해협의 자연 경관과 

우리나라 전통 어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개선 문안

❷ 기록을 통한 죽방렴의 역사와 

어종 소개

❸ 문화재 지정 사유를 밝혀

가치를 드러냄

❶ 문화재의 건립 시기 설명

문화재의 위치와 형태를 그림

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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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❷ 지정일: 2011년 9월 5일
❸ 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천연기념물 ❶ 제533호

분류 : 잉어목 미꾸리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

보호 : 천연기념물 제454호(종), 제533호(서식지) 문화재

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태·생태: 

· 6~9cm의 몸은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뾰족하고 입에

세쌍의 수염이 있음

· 연한 황갈색 몸의 옆면 중앙에는 12~17개의 원형 또는

삼각형의 암갈색 반점이 있음

·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 이하의 가는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서식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기존 문안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자연 생태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지    역

종   목 천연기념물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지정일 기입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전반적으로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기준을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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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❶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는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와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대의 지천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종으로 대전의 갑천과 부여·청양의 지천, 진천의 백
곡천 등에 일부 서식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미호종개는 수심 1m 이내의 유속이 완만하고 2mm 
이하의 잔모래가 깔려있는 곳에 서식한다.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천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미호종개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다수의 미호
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 문안

❶ 일러스트를 첨부해 서식지의 

규모와 위치 설명

기존 문안을 안내판 문안 

작성 기준에 맞춰 쉬운 단어를 

사용해 알기 쉽게 작성

기존 안내판은 오래되어 훼손이 심하여 문안과 사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된 안내판은 
기존 두 개로 나누었던 안내판을 하나로 정리하고 미호종개 서식지를 일러스트로 표시하여 알기 
쉽습니다.

. . .

이렇게 바뀌었어요!

천연기념물

扶餘靑陽枝川美湖─棲息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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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군차 서식지

김해 장군차 서식지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자연 생태

경상남도 김해시지    역

종   목 경상남도 기념물

❶ 차나무의 분포 지역과 수령 

소개

❷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장군차의 

기원과 유래 설명

경상남도 기념물

金海 將軍茶 棲息地

김해 장군차 서식지는 한국의 명차인 ‘장군차’가 탄생한 

곳이다. ❶ 차나무는 차밭골로 불렸던 동상동, 대성동 일대

의 분성산 서쪽 기슭 서재골에 20~30그루씩 밀집하여 자라

고 있으며, 나무의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❷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이 여·원 연

합군의 일본 정벌을 격려하기 위해 구산동 백운대 고분 근

처의 금강사를 찾았는데, 이때 마당 가득 그늘을 드리우고 

있던 차나무에 장군의 칭호를 내렸던 것에서 ‘장군차’가 유

래했다고 한다. 이 기록에는 ‘장군나무(將軍樹)’라고만 기

록되어 있으나 『김해읍지』에 김해의 특산물로 황차를 소

개하면서 ‘금강곡에 있으며 일명 장군차라 한다.’라는 내용

이 기록되어 있어 ‘장군차’의 유래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능화가 1918년에 지은 『조선불교통사』에

는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 허 

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이라고 전한다.’라는 내용이 

신규 문안
출처 :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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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❸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품

으로 육성했음을 부각

기록되어 있어, 여기에 나오는 죽로차를 ‘장군차’의 기원으

로 보기도 한다.

❸ 김해 장군차는 국제 명차 품평 대회에서 2008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08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올해의 명차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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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별신제
❶ 지정별 : 중요 무형문화재 제9호
❷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은산 별신제(恩山 別神祭)는 토속 신앙에 군대 의식이 가
미된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별신제로 ❸ 장군제(將軍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❹ 백제 부흥군의 원혼을 위령하여 그 음덕으로 질병을 퇴

치하고 마을의 평안을 얻었다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
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별신당 정면에는 산신(山神)
을 동쪽에는 토진(土進)대사, 서쪽에는 복신(福信)장군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토진(도침)대사와 복신장군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❺ 별신제는 2년마다 음력 정월이나 2월경 길일(吉日)을 

택해 대제(大帝)를 지내는데 행사의 내용은 물봉하기, 조라
술담그기, 집굿행사, 진대(陣大)베기, 꽃받기, 상당(上堂)행
사, 본제(本祭), 상당굿, 하당굿, 독산제(獨山祭)와 장승제
이며, 대제을 지내지 않는 해는 소제(小祭)를 지낸다. 

별신당 뒷산에는 백제 부흥군이 항쟁했던 곳으로 보이는 
토성(土城)인 은산 당산성(이중산성)이 있다.

은산별신제

기존 문안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무형문화재

❶ 지정종목 표기 오류,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단어 해석 필요

❹ 문장이 길고 관람객이 흥미를 

갖기 어려운 설명

❺ 진행 시기와 순서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설명

충청남도 부여군지    역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전반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

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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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별신제

국가무형문화재

恩山別神祭

❶ 은산별신제는 은산면 일대에 전승되는데 향토 신앙을 기초로 군대 
의식이 더해진 독특한 형태의 제례 의식이다. 별신제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례 의식을 뜻한다.  

❷ 전설에 따르면 과거 은산면 지역에 괴질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가던 때에 한 노인의 꿈에 백제의 장군이 나타나 자신과 함께 죽은 
병사들의 유골을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을 주민
들이 유골을 잘 묻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위령제를 올리자 병이 
사라지고 마을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이후 신당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온 것이 별신제이다. 별신제를 
지내던 별신당 뒷산에는 백제의 항쟁 장소인 당산성이 있다. 

은산별신제는 백제부흥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마을의 풍요와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종합예술축제로 발전해왔다.

 옛날에는 3년에 한 번 윤달이 든 해의 음력 정월이나 2월에 제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짝수 해에는 대제(大祭), 홀수 해에
는 소제(小祭)로 구분하여 매년 3월 말에 지내고 있다. 

❸ <별신제 순서>

① 물봉하기: 별신당 옆의 은산천에 흐르는 물을 막는 의식
② 조라술 담기: 물봉하기를 하고 나서 물을 받아와 제를 지내기
위해 술을 담그는 행사
③ 집굿: 물을 봉한 날부터 3일 동안 풍장패*가 마을의 집을 돌며
축원을 해주는 행사
④ 진대배기: 진대목으로 쓸 참나무를 베어 오는 행사
⑤ 꽃받기: 별신제에 올릴 꽃을 받아오는 행사
⑥ 상당 행사: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꽃과 제물을 별신당으로
옮기는 행사
⑦ 본제: 산신과 별신에게 올리는 유교식 제사
⑧ 상당굿: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
⑨ 하당굿: 은산별신제를 마감하는 뒤풀이 행사
⑩ 독산제: 별신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보살펴준 산신에게
올리는 감사 의식
⑪ 장승제: 동서남북 사방의 장승 터에 새로 제작한 장승과 진대**
를 세우는 행사

❹* 풍물놀이를 하며 노는 패거리
** 은산별신제를 할 때, 베어다 쓰는 일종의 서낭대

개선 문안

❷ 문화재 유래와 관련해 전설을 

소개하여 흥미롭게 설명 

❸ 별신제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도움

❶ 은신별신제의 개념 소개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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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장

국가무형문화재

佛畵匠

❶ 불화장은 불교 그림인 불화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난 최

고의 장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불화 제

작을 담당하던 장인을 금어(金魚), 화사(畵師), 화승(畵僧)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❷ 불화는 그려진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사경화(寫經

畵), 벽화(壁畵) 등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에서도 탱화는 종

이·비단·삼베 등에 불교 경전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서 사찰의 벽에 걸 수 있도록 그린 전통 채색화로, 

우리나라 불화의 주류를 이룬다. 

❸ 불화를 그리려면 수많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부처님의 상호(相好)*를 그릴 때에도 정해진 법식과 

불교적 사상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한다. 즉, 불화는 작가가 

임의로 그릴 수 없고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을 지켜서 

그려야 한다.  

불화장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l 무형문화재

❶ 문화재의 개념과 정의 설명

❷ 문화재에 관련된 유래 설명

❸ 불화 기술 채득의 어려움을 설명

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 부각

경기도 고양시지    역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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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불화장』을 정비하셨는데 주안점은 무엇이었나요?

A : 불화전수관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문화
재 안내판과 도로표지판을 신설하여 불화전수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더불어 노후화된 불
화장 공방을 개선하는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법은 대중의 수요와 비
례하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하는 세태에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❹ 문화재청은 2006년에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불화장을 

단청장에서 분리하였으며, 같은 해에 임석환 씨를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❹* 상호(相好) :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부처의 화신에는
 뚜렷해서 보기 쉬운 32가지의 상과 미세해서 보기 어려운 80가지의 호가 있다.

❹ 지정 이유 설명

❺ 각주를 이용해 전문용어를 설명

하면서 주요 관람 포인트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임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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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국가등록문화재

首尔文伯特,泰勒故居(迪尔座夏)

❶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와 아내 메리 L, 
테일러가 1924년에 지은 집으로,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❷ 앨버트 W. 테일러는 운산
금광의 광산기술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189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광산업과 상업에 종사하였다. 1919년에는 AP 통신
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고종의 국장과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등을 취재하여 전 세계에 알렸다. 1942년에 조선
총독부의 강제 추방에 의해 미국으로 떠났던 앨버트 W. 
테일러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1948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다. 

❸ 딜쿠사는 1942년에 테일러 부부가 떠난 후 소유주가 
바뀌고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면서 본래 모습이 많이 훼손
되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아들 브루스 T. 테일러가 딜쿠
샤를 다시 찾으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딜쿠샤의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에 시민
들에게 공개하였다.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

근대문화재 l 근대건축

❶ 문화재의 건립 시기와 의미, 

세운 인물 소개

❷ 관련 인물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 업적, 사망 등을 알기 쉽

게 설명

❸ 현재 문화재 현황 설명

신규 문안

서울 종로구지    역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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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재 l 근대건축

서울 독립문
❶ 지정번호 : 사적 제32호

 독립문은 1897년에 자주독립의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세
운 석조물이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
리에 세웠는데, 1979년에 성산대로 공사 때문에 북서쪽으
로 70m 이전하여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국왕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완성하였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러시아인 사바틴
이 설계하고 한국인 심의석이 시공하였다. 화강암으로 쌓았
고, 높이는 14.28m 너비는 11.48m이다. 가운데에는 무지
개 모양의 홍예문이 있고, 문 안쪽의 왼쪽에는 정상으로 통
하는 돌계단이 있으며, 정상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다. 이
맛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문의 정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다.

서울 독립문

기존 문안

서울 서대문구지    역

종   목 사적

❶ 지정번호 불필요

문안의 내용은 좋으나 가독성을 

위한 단락나눔이나 문장 정리

필요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안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유래 및 연혁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문안으로 짜임새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서울 독립문』을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서울 독립문』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문안 정비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독립문의 ‘독립’의 의미가 ‘식민통치로부
터의 해방’이 아닌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의 의미이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임을 알리는 것이었습
니다. 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문안을 구성하였으며, 문안 공모전 최우수작의 구절을 인용하여 문안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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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립문
서울 獨立門

사적

❶ “독립문은 우리 3천만 겨레의 독립 정신을 영원히 상징
하는 것” (<자유신문> 1947년 11월 17일)

❷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
협회가 모금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다. 

『경성부사(京城府史)』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
하고,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하였다. 

❸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독립문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이 있고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다. 옥상에는 돌난간을 둘렀으며 홍예문의 가운데 이맛돌
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를 새겼다. 
문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다. 본래는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70m 떨어진 길 가운데에 있었는데, 
1979년 성산대로를 공사하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❹ 독립문의 ‘독립’은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독립문은 
주권을 위협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담긴 역사적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개선 문안

❷ 건립 배경과 완공일 설명

❸ 관람객 시선을 고려하여

구조적 특징 설명

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부각

❶ 첫머리에 문화재와 관련한 

당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재의 정체성 강조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

문안 공모전 수상작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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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등록문화재 ❶ 제제329호 / 부산 구 남선전기사옥
❷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52 (토성동1가)

❸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10월 부산지역의 전
차운행·전등가설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회사인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건물로 신축되었다. 1937년 4월 
이후에는 서울이남 지역의 6대 전기회사가 합병된 남선합
동전기회사(주)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되었고, 6.25 피란
수도 시절에는 정부의 상공부 건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7월 1일 전기 3개 회사를 통합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의 발족과 함께 부산 및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사(현,
부산울산본부)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1988년 본부의 부전
동 사옥 이전 이후 현재까지 중부산지사 사옥으로 활용되
고 있다. 해수에 장기간 침전시킨 천마산 소나무로 기초파
일 공사를 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서 건물이 
견고하며, 외벽은 화강석 마감 석조물 부착, 출입문을 강조
한 ❹ pilaster(사각기둥), 처마선 아래 수평 돌림띠 등으로 
장식하여 ❺ 미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 ❻ 내부에는 인조대
리석을 이용한 계단 난간, 부산 최초의 엘리베이터(노후화
에 따른 철거 후 권상기는 동아대학교 기증, 현재는 상단표
지판만 보존), 대형 벽면금고, 난방 배관 등 르네상스양식의 
오피스 빌딩 모습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2007년 
7월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329호)으로 
지정되었다.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소재지 불필요

❸ 문화재의 연혁을 긴 호흡으로 

단순 나열

❹ 표기 오류

❺ 감상적 표현 불필요

❻ 문장이 길고 산만하여 정리 

필요

부산광역시 서구지    역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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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국가등록문화재

釜山 舊 南鮮電氣 社屋

❶ 이 건물은 부산 지역의 전차 운행과 전등 가설,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 건물로 
1936년 10월 신축하였다. 그 뒤 남선합동전기회사(주) 부산 
지점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6•25 전쟁 당시에는 정부의 상공
부 건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70년~1980년대에는 한국
전력주식회사 부산 지사 사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한국
전력 중부산 지사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된 건물로, 1층 외벽은 화강석
으로 마감한 뒤 사각의 필라스터(Pilaster)로 출입구를 강
조하였으며, 2층에서 5층까지의 외벽은 타일로 마감하였
다. 옥상의 처마선 아래는 수평으로 장식한 돌림띠가 돋보
인다. 

❷ 건물 안에는 계단 난간에 사용된 인조 대리석과 난방 
배관, 대형 금고 등이 남아 있어 근대 시기 상업 용도로 사
용된 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 가치와 지정 사유 설명

❶ 문화재의 변천 과정을 읽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기술함

문단을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임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자체가 다소 생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안
내판 설치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자문단을 거치고 국문 및 영문 문안 감수를 받아 실제
로 정비된 안내판을 설치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 안내판 사업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 가이
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 :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사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고, 덕분에 상반기 내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마무
리하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을 접하는 시민들에게 정비된 안내판으로 바른 문화재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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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종목 : 등록문화재 ❶ 제330호 (등록:2007년 7월 3일)
❷ 면적 : 대지 660㎡, 건축 304.47㎡(1층 176.5, 2층 127.97)
관리자 :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유자 : 문화재청
건립연대 : 1943년
건축양식 : 근대 일본식 양옥, 일양 절충식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1943년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로, 넓은 대지 안에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는 대문 3칸이 
있고, 몸채 1동이 남쪽을 향해 있다. 몸채 현관의 오른쪽은 
벽돌(조적조)로 지어져 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일본
식 목조 주택으로 지어졌다. 현재 1층의 일부는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있으나 2층에는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툇마루(엔가와)와 장마루를 설치한 복도, 그리고 다다
미방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❹ 또한 다다미가 깔려있는 실내에는 도코노마, 쓰케쇼인, 

명장지, 다다미, 일본식 창호 문양 등의 세부적인 장식이 원
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급 일본식 건물의 의장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특히 2층의 일본식 전통 주택의 형식을 철
저히 따른 공간의 구성과 치장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제 강
점기 근대 주택 건축사와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기존 문안

❶ 불필요한 지정번호와 등록일

❷ 불필요한 정보 기재

❸ 만연체로 작성된 문장의 수정

필요

❹ 일본용어를 해석없이 사용

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부산광역시 동구지    역

종   목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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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을 일제 강점기인 1943년 넓은 
대지 안에 맞배지붕의 대문과 본채로 구성한 2층 목조 건물
이다. 

❶ 1945년 광복 이후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부
엌과 정원 등이 새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본체의 뒷
면과 오른편 1층 처마 밑에 콘크리트 건물을 증축하여 고
급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본채의 왼편 
토지 일부를 매각한 후 연못과 정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뒤에는 보수 정비 공사를 
통해 배면*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창고를 복원하여 지금
의 모습을 갖추었다. 

❷ 현재 1층은 일부가 온돌방으로 개조되었으나 2층은 툇
마루와 장마루**를 가진 전형적인 일본식 복도와 일본식 돗
자리를 깐 다다미방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조경석을 사
용한 일본식 정원 조성 방식과 조경수를 심은 모습 등은 일
본의 전통 건축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둥과 
초석, 서까래, 정밀하게 가공한 이층 난간과 창호 등은 당시
의 일반적인 일본식 주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
이고 있다. 

❸ 국내에 현존하는 일본식 건축물 중에서 규모와 의장, 
공간 구성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
시의 주택사와 생활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❹* 배면(背面) : 위치상으로 등쪽의 면

** 장마루 : 장귀틀과 동귀틀을 놓아서 짜지 않고 긴 널로 죽죽 깔아서 만든 
마루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건축 양식과 특징 

서술

❸ 문화재의 가치 부각

❶ 문화재 연혁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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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국가등록문화재 ❷ 제569호

仁川稅關舊倉庫幀-附屬棟

이 건물은 인천항에서 관세 업무를 했던 인천해관의 부속 

시설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 1911년에 지어진 붉은 벽

돌 건물이며, 최근 수인선 공사를 하면서 본래의 자리에서 

항구방향으로 40미터 뒤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 복원하

였다. 창고를 옮긴 장소에는 1918년경에 지어진 선박에 대

한 관리 업무를 보던 구 선거계(船渠係) 사무실과 화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던 구 화물계(貨物係) 사무실이 같이 

있다. 1883년 인천 개항으로 등장한 근대 관세 행정의 역사

를 보여주는 항만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기존 문안

인천광역시 중구지    역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❶ 문화재 명칭 표기 오류

❷ 지정번호 불필요

문안이 짧고 내용이 문화재

 연혁 소개가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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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국가등록문화재

仁川 稅關 舊 倉庫와 附屬洞

❶ 이 건물들은 1911년에 신축된 인천 세관의 창고와 부속 
건물이다.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부산, 원산, 인천 3곳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 물품의 수출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❷ 인천 세관은 당시 인천항을 통과한 모든 물품과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거쳐 간 곳이다. 처음에는 항구를 통해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관세를 걷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3년에 지금의 세관인 해관
(海關)을 설치하고 관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천은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 세관 업무를 시작한 곳으로 이 건물들은 
그 의미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❸ 창고 건물은 1911년에, 선박 관리와 화물 관리 업무를 
보던 부속 건물 두 동은 1919년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세관은 
한국 전쟁 때 불탔으며, 창고와 부속 건물만 남았다. 2012
년에 수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창고는 원래 자리에서 
40미터가량 옮겨 복원하였다. 나무로 만든 지붕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한 창고의 디자인은 새로 지은 신포역 출구에 
반영되었다.

개선 문안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A : 안내판 정비사업의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문안 작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누구나 알
기쉽게 내용을 작성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검증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해
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시민자문단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문안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Q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❷ 해당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

❸ 문화재의 연혁과 현대에 적용된 

사례 소개

❶ 문화재의 건축 시기와 용도 설명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안내판 

안내 문안 수상작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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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전형무소망루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❶ 제47호

舊 大田刑務所望樓

이곳은 대전형무소가 있던 자리로, 60년대 말 도심의 확
장과 함께 형무소가 이전하면서 담장과 형무소 본관은 철거
되었다. 

 대전형무소는 3·1 운동 이후 계속적으로 만세운동이 이
어지자 독립투사들을 수감하기 위해 일제가 소규모로 설치
하였던 것을 1939년 대규모 시설로 확장·준공하였다. 도산 
안창호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고, 6·25 때는 연합군에 쫓기던 북한군이 1,300여 명의 
양민을 포함 6,000여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기도 하였으며, 
근래에는 화가 이응로가 수감되기도 한 곳이다. 민족의 비
극을 되돌아보기 위해 보존되고 있는 망루는 역사의 한 자
취로써 의미를 가진다.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구 대전형무소 망루

대전광역시지    역

종   목 문화재자료

전반적으로 내용은 좋으나 

문안이 짧고 수감된 인물 

나열이 주를 이룸 

Q 이번에 『구 대전형무소 망루』를 정비했는데, 해당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구 대전형무소 망루』는 수형자 감시를 위해 형무소 담장 모서리에 세웠던 감시초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안창호, 
여운형, 김창숙 등 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며, 1960년대 이후에는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7년 형무소 부지 일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현재는 형무소의 흔적 중 우물 1기와 망루 1기만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형무소 부지 일부에 조그마한 쉼터공원처럼 조성해놔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즐기
는 곳인데요. 남아있는 망루와 우물을 보며 그 당시 옥고를 치른 분들의 가슴아픈 상황과 슬픔을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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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전형무소 망루
舊 大田刑務所望樓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❶ 대전형무소 망루는 수형자를 감시하기 위해 대전형무소 담장 

모서리에 세웠던 감시 초소이다.  

❷ 3‧1운동으로 인해 수감자가 많아지자 일제는 부족한 수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1919년 대전감옥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

곳은 1923년 대전형무소로, 1961년 대전교도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

되었다. 그 후 1984년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1987년 부지 일부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현재는 형무소의 흔적 중 우물 1기와 망루 1기만 남아 있다. 

❸ 대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안창호, 여운형, 김창숙 등 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

군이 반공주의자들과 민간인을 학살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학살 

장소 중 한 곳이 현재 남아 있는 우물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화가 

이응노 화백의 수감을 비롯하여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 인사

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  

❹ 망루의 높이는 7.85m이며, 건축 면적은 30.5㎡이다. 망루는 

붉은 벽돌을 원통형으로 쌓고 시멘트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에 갠 접합제)로 마감했다. 평면은 장방 원형으로 내부에 계단을 

두고 최상층에 감시실을 두었다. 최상층에는 발코니를 내밀어 

난간을 설치했는데, 평슬래브 지붕을 몸채보다 넓게 밖으로 내밀어 

발코니에서 비를 맞지 않도록 했다.

 감시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철재로 가파르게 만들었고, 중간에 

환기와 채광을 위한 작은 창이 뚫려 있다. 최상층 감시실은 출입

문과 사방으로 창을 두어 형무소 내외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의 감시실을 제외한 망루의 몸채 부분에는 큰 간격으로 

격자형 줄눈을 만들어 두었다.

망루 하층부에는 벽돌담과 연결되었던 흔적이, 중간부에는 철거 

당시 벽돌담이 뜯긴 흔적이 남아 있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연혁 설명

❸ 당시 수감된 인물 소개를

생생하고 알기쉽게 설명

❶ 문화재의 개념 소개

❹ 문화재의 규모와 건축소재,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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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꺼먹다리
등록문화재 ❶ 제110호

꺼먹다리는 1945년경 화천댐과 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세운 폭 4.8m, 길이 204m의 철골과 콘크리트로 축

조된 국내 최고의 교량이다.

교량구조는 콘크리트 주각 위에 형강을 세우고 그 

위에 콜타르 먹인 목재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공법으

로 목재 부식 최소화 하였으며, 단순하면서도 구조적

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법을 사용하여 현대 교량사 연구

에도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❷ 교량상판이 검은색 콜타르 목재이므로 꺼먹다

리로 불리운다.

화천 꺼먹다리

기존 문안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문화재 명칭의 유래는 앞부분에 

두는 것이 적절함

강원도 화천군지    역

종   목 국가등록문화재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재 

가치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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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꺼먹다리
華川 꺼먹다리

국가등록문화재

❶ 꺼먹다리는 1940년대 화천댐과 화천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세운 폭 4.5m, 길이 204.84m의 다리이다. 

❷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기둥 위에 철골 구조물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올려 완성하였다. 다리에 사용한 

나무는 네모난 모양으로 깎은 후 대각선으로 놓았으며, 

부식을 막기 위해 콜타르를 칠하였다. 이 콜타르의 색이 

검어서 다리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므로 ‘꺼먹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❸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꺼먹다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다리를 폭파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그래서 꺼먹다리에 

총알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지만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

되었다.

꺼먹다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❹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 현대 교량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개선 문안

❷ 문화재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꺼먹다리’라는 명칭의 유래 

설명

❸ 문화재 의의와 관람 포인트

설명

❶ 문화재 규모 소개

❹ 문화재 지정 사유 및 가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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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❶ 명칭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유형/지정일 : ❷ 도지정 기념물 제61-1호(2003. 11. 12)
❸ 위치 : 서귀포시 1100로 740-168

戊午 法井寺 抗日運動 發祥地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기미(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내의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
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월)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에 있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金連日)·방동화(房東華) 등 승려들
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신도와·선도교도·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
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으로서, 1919년대의 3·1운동을 비롯하
여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스님 등 30여인에 의하여 ❹ 1918년 5월부터 10
월 7일 거사일까지 무장항일거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1918년 ❺ (음)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
합하라. 그래서 ❻ (음)9월 4일 대거 제주향(濟州鄕:제주시)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
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라는 격문을 만들어 법환동·호근동·영남동 등 
각 마을 구장에게 격문을 돌리도록 하고, 10월 7일 ❼ (음 9.3) 새벽 무장항일운동
을 전개하였다. 공격의 1차 목표는 서귀포 순사주재소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2차 목
표인 중문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내’(江汀川)를 가로지르는 
전선과 전주 2개를 절단 무너뜨렸고 하원리에 이르자 항일항쟁에 참여한 가담자가 
300~400명에 이르렀다.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기 위해 중문리로 향하던 일행은 하원
리에서  ❽ 일본인 고이즈미세이싱(小泉淸身), 장로교의 윤명식(尹植明)과 일행 부
용혁(夫容赫)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중문순사주재소에 불을 질렀다.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귀포순사주재소 순사들에 의해 총격을 받고 퇴각하면서 흩어지게 되
었다.  ❾ 무장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가담자 66명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그 중 48명이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실
형 선고 31명, 벌금 15명, 재판전 옥사 2명, 수감 중 옥사 3명, 불기소 18명이었다.  
❿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는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일본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
다. 서귀포시에서는 1996년도부터 항일운동발상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
며, 2004년도에는 400인의 합동신위와 66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가 준공되었다.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기존 문안

❶ 불필요한 정보 기재

❷ 지정 종목 명칭 오류, 지정

번호 불필요, 지정일 불필요

❸ 소재지 불필요

❹~❼ 양력과 음력이 혼재되어 

있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❽~❾ 과도한 정보 제공

❿ 문장이 길고 정리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지    역

종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  단락 구분 필요

˙  전반적으로 자세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나 읽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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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건축문화재 불교문화재 자연문화재·무형문화재 근대문화재 기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개선 문안

❷ 거사 진행과 이후 내용을 간략

하게 설명함으로써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 쉬움

❶ 해당 기념물이 생긴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

전체적으로 기존 문안의 

내용과 같으나 이해하기

쉽게 문장 수정

戊午法井寺 抗日運動 發祥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❶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도 내 최초·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에 법정사 주지 김연일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 주민 700여 명이 일본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일어섰다.

 김연일은 1914년경부터 법정사 신도 등 지역 주민에게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항일 의식을 심어주었고, 

1918년 4월경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거사를 계획하였다. 

❷ 1918년 10월 7일 새벽에 법정사 예불을 마친 34명의 

선봉대는 국권 회복을 내세우며 법정사를 출발하여 마을마다 

참여자를 모았다. 이들은 선봉대장의 지휘에 따라 서귀포와 

제주읍내 간 통신을 단절하기 위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하원리에서 일본인 일행을 구타하였으며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한 거사를 실행하였다.

거사 이후 총으로 무장한 서귀포 기마 순사대는 참여자들을 

해산시키고 법정사를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참여자 

66명을 검거하고 48명에게 징역 10년 형부터 벌금 30원 

형까지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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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린 고신왕지

보물 ❶ 제746호

成石璘 告身王旨

이 왕지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정치가인 성석린 

1338~1423에게 태종이 내려준 문서이다. ❷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한 태종에게 불만을 품고 태조 이성계

가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성석린이 옛 친구로서 태조

를 설득해 서울로 모셔와 태종과 화해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공을 높이 여겨 태종 2년1402 성석린을 ❸ 익대좌명공신

(翊戴佐命功臣),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창녕부원군(昌

寧府院君)으로 봉하고, 태종이 친히 그 내용을 적어 임명장을 

하사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은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

(成三問)의 종증조부이다. 성삼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

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다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고, 

성석린의 셋째 증손인 성계종(成繼宗)이 이곳 진안으로 피난

하면서 이 왕지를 가져와 소중히 간직해 왔다고 한다.

성석린 고신 왕지

기존 문안

동산문화재

전라북도 진안군지    역

종   목 보물

❶ 지정번호 불필요

❷ 목적어와 보어의 서술이 어색함

❸ 단순 직급 나열로 흥미 하락

고신왕지와는 관계없는 건물 

도면 삽입으로 이해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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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린 고신 왕지
보물

성석린 고신 왕지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1367~1422)이 

성석린에게 내린 임명장이다. 

❶ ‘고신(告身)’은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말하며, ‘왕지(王旨)’는 임금이 신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내리는 문서로, 흔히 교지(敎旨)라고도 한다. 

❷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화가 난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이성계

의 옛 친구였던 성석린이 태조를 설득하여 두 부자를 화해

시켰다. 이 왕지가 작성된 날은 ‘홍무(洪武)* 35년 11월 18일’

로 되어 있는데, 홍무 35년은 태종 2년(1402)이다. 태종은 

이러한 성석린의 공로를 치하하여, 성석린의 좌명공신(佐

命功臣)**으로 봉하고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로 임명

한다는 내용의 왕지를 친히 써서 내렸다. 

❸ 필체는 흘려 쓴 초서체(草書體)이고, 종이 크기는 가로 

61.1㎝ 세로 32㎝이다.

1883년에 창녕 성씨 문중에서 어서각(御書閣)***을 지어 

고신 왕지를 보관하고 있다.

❹* 홍무(洪武) :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연호

** 좌명공신(佐命功臣) :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 어서각(御書閣) : 임금이 손수 쓴 글씨를 보관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전라북도에는 진안과 장수에 하나씩 남아 있다.

개선 문안

❷ 기존 문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가독성과 

이해도가 높아짐

❸ 문화재의 크기와 특징 설명

❶ 혼동하기 쉬운 왕지와 교지의 

개념 설명

❹ 각주를 사용하여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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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

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역사적‧예

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종류는 국

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목적
1) 문화재와 문화재 안내판의 개념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국가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 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됨

시·도 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
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성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시·도 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성
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
히 필요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법령에 따라 지정이나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로서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향토유적으로 구분됨

문화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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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소개하고 정보와 가치 등을 공

공언어로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에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이 

있고, 해설안내판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문화재 전체 영역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종합안내판, 문화

재 전체 영역 중 권역을 설명하는 권역안내판, 개별문화재 한 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별안내판

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화재 유형별 분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지정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안내판 종류

분류 세분류 설치기준 담겨야 할 정보

해설안내판

종합 안내판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전체 지도
- 연표

권역 안내판
종합 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 권역 지도

개별 안내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 문화재명
- 문화재 이야기

기능성 안내판 길 찾기(동선유도‧ 편의 시설 등), 금지‧ 주의, 공공(픽토그램 등), 정보알림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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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이유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하는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재 안

내 문안은 전문용어와 한자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 맥락 없는 문장 등이 섞여 있어, 관람객이 문

화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외

형이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문화재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 누구나 문화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정

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 문안, 국민

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 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

운 안내 문안을 목표로 2018년부터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 대상 (2021년 10월 29일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정비 
건수

14 15 1 5 20 14 2 4 35 27 32 67 91 65 227 168 5 792

136



137

Ⅱ.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추진 과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의 첫 단계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를 하

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내 문안의 내

용은 이해하기 적절한지,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디자인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

을 파악합니다.

이후 오래되거나 훼손이 심해 식별이 어려운 안내판, 어려운 용어와 문장으로 읽기 힘든 안내

판, 문화재 관람에 방해되는 안내판 등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지자체별로 안내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성된 시민자

문단은 문화재에 관심 있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안내 문안의 작성과 검토과정에 참여하였습

니다.

시민자문단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3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면·설문조사·메

일·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민자문단은 안내 문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서 안내 문안의 난이도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문안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피며, 이외에도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후 사업 담당자는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안내 문안에 반영합니다.

구분 참여대상

자문위원
(10명 내외)

전문가 문화재, 역사, 건축, 조경, 국문, 영문,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해설사, 문인, 시민단체 등

공무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시민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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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안내 문안은 국‧영문 안내 문안의 최종 감수를 위해 국립

국어원, 지역별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최종감수를 받아 문안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국‧영문 감수를 통해 안내 문안이 확정되었으면, 안내판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안내판의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안내판

을 제작해 설치하고 안내판 주변 정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설치한 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오류나 오탈자 등의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

하여 관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자문단
검토사항

문화재의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읽고 충분히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가?

그림이나 이미지가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안내판의 설치(예정) 위치는 적절한가?

기타 문화재 안내판 관련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제시

시민자문단 검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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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5월
▶ 문화재 안내판 실태 조사 및 정비대상 문화재 선정

(전년도) 6~7월
▶ 정비대상 문화재 안내판 국고보조사업 신청

3~4월
▶ 시민자문단 구성 (문화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3~5월
▶ 안내 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안 작성

5~6월
▶ 안내 문안 시민자문단 검토

6~8월
▶ 국립국어원,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한 국문 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한 영문 감수

9~11월
▶ 문화재 안내판 설치업체와 계약
▶ 문화재 안내판 최종 디자인 결정 및 설치 위치 검토
▶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리

12월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DB등록
▶ 안내판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안내판 제작과 설치

DB 등록과 사후 관리

문화재 안내판
현지조사 및
현황분석

문화재 안내 문안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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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안내판 문안 작성 방법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1

‘동헌’이란 조선 시대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이 공무를 보던 곳이다. 지방 관아는 수령이 

사무를 보는 외아와 가족이 거주하는 내아로 구분하는데, 외아가 내아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헌’이라고 하였다.

 흥성 동헌은 본래 흥덕 객사로 알려진 건물이다. 그러나 1983년에 건물을 보수할 때 발견

한 상량문*에서 동헌이었음이 밝혀졌다.

흥성은 흥덕의 옛 지명으로, 상칠(上漆, 백제 시대), 상질(尙質, 신라 시대), 장덕(章德, 

고려 시대) 등 시기별로 달리 부르다가 고려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왕의 이름인 ‘장’자를 피

해 ‘흥덕(興德)’으로 바꾸어 불렀다. 1895년(고종 32)에 흥덕군이 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무장군과 함께 고창군으로 통합하여 흥덕면이 되었다.

* 상량문 :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 까닭과 공역한 날짜. 시간 등을 적은 글
** 상량문에는 흥성 읍성(지금의 배풍산 자리)의 동헌을 조선 1807년(순조 7)에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써있다.

'동헌'의 개념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전문용어는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흥성 동헌
興城東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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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태나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남해금산영응기적비와 대한중흥송덕축성비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왕위에 오르자, 그 기도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후기 문신 윤정구가 1903년에 세
운 것이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되자 기도했던 장소에 은혜를 갚기 위해 ‘영원히 사라지
지 않는 비단을 두른다’라는 뜻으로 비단 금(錦) 자를 써서 산 이름을 보광산에서 금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두 비석은 모두 높이가 2m, 폭이 60m, 두께는 15m이며 큰 거북 모양 받침돌 위에 비석
을 얹은 모습이다. 왼쪽 비에는 ‘남해금산영응기적비(南海錦山靈應紀蹟碑)’ 라는 글이 새겨
져 있는데 ‘남해의 금산이 신령스럽게 응답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라는 뜻이다. 오른쪽 비
에는 ‘대한중흥송덕축성비(大韓中興頌德祝聖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이 대한 제
국으로 부용할 덕을 기리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현
재 두 비석은 비각(碑閣) 안에 보관되어 있다. 비각에는 선은전(璿恩殿) 이라 적힌 편액이 걸
려 있는데, ‘선은’은 ‘하늘의 은덕을 입다’라는 뜻이다.

 이 비석들은 남해 금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대한제국 시기를 전후로 한 한반도의 근대사
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비석이 세워진 배경과 문화재 명칭을 설화와 함께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풀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남해금산영응기적비
대한중흥송덕축성비 
南海錦山靈應紀蹟碑 大韓中興頌德祝聖碑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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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2

 '송양사'는 창녕 성씨들의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우*이다. 1930년에 세웠고 

1946년에 다시 지었다. 고려 시대 문신인 성사달과 성부, 조선 시대의 성여원, 성무조, 성경

수 등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다. 누각인 풍욕루와 강당인 경현당, 학문을 연구하던 명성재, 

관리사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의 원형을 잘 간직하

고 있다.

 경현당 기둥 앞의 철제 난간 한 가운데에 성리학의 교리가 함축된 태극무늬가 있다. 일제

가 태극무늬 철제 난간을 떼어 가려고 하였으나 이곳 선비들이 강하게 가로막자 포기하였다.

 성여원은 문효공 성사달의 7대손으로, 연산군 당시 당쟁이 격화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창

군 대산면 회룡리로 내려왔다. 그의 넷째 아들 성진철의 후손이 이사 오면서 송양사가 있는 

솔뫼를 '청산리'라 하였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마을 사람들이 솔뫼로 안전하게 피신

을 하게 되자 '송산'으로 개칭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 사우 :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 두고 제향을 행하는 장소
** 위패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태극무늬에 얽힌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숨은그림찾기 하듯 문화재를 다시 한
번 보게 하는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송양사 
松陽祠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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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초간 권문해(草澗 權文海, 1534~1591)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심신(心身)의 수양을 위해 세운 정자이다. 권문해는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대구부자, 좌승지 등을 지냈고, 우
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지은 인물이다.

 선조 15년(1582)에 처음 세워진 초간정은 1592년에 화재로 불탔다. 권문해의 아들 권별(權鼈)
이 인조 4년(1626)다시 지었으나, 인조 14년(1636)에 다시 불탔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영조 15년
(1739)에 권문해의 현손(玄孫)*인 권봉의(權鳳儀)가 원래의 터에서 약간 서쪽으로 옮겨 지은 것이다.

 ‘초간정사’라는 현판은 소고(嘯皐) 박승임(朴承任)의 글로, 정자에 여러 차례 화재가 나면서 잃어
버렸다가 훗날 다시 발견하였는데, 정자 앞 늪에서 영롱한 빛이 보여 파보았더니 현판이 묻혀있었다
는 전설이 있다.

 정자는 암반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세워졌다. 정면의 왼쪽 두 
칸은 온돌방을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대청마루로 사면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
붕**양식이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초간정은 현재 관광지 및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손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팔작지붕 :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지붕

현판의 전설을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현대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예천 초간정 
醴泉 草澗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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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사진을 활용한다.3

공룡은 중생대 쥐라기로부터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길이 5m~25m의 거대한 파

충류를 통틀어 말한다.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에는 ‘함안 한국새(Koreanaornis 

hamanensis)'라고 이름 붙여진 새발자국과 진동(鎭東)새발자국 및 초식공룡(용각류)의 발

자국 화석이 있다. 함안한국새의 발자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진동새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은 예외적으로 발견되었다. 백악기에는 공룡이 크게 번식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견되었으나,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발견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 

발표된 것으로 새발자국 화석의 희귀성은 물론 지질학적, 생물학적 자연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정확한 학술명을 표기하여 신뢰를 높이고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밝힘으
로써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석의 확대 사진을 첨부하고 화석산지
를 지층별로 표시하여 관람객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咸安 龍山里 咸安層 새발자국 
化石産地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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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 옹주를 추모하고자 제작한 승탑이다. 

사리탑은 부처나 고승의 사리를 모셔 두는 조형물로 승탑 또는 부도라고도 한다. 이 탑의 몸

돌은 공같이 둥근 모양이며, 겉면에는 구름과 용이 조각되어 있다. 이 탑은 몸돌의 윗부분을 

튀어나오게 하여 지붕돌의 밑부분에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 지붕돌의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

에“태종 태후(太宗 太后) / 정혜 옹주(貞惠 翁主) / 사리 조탑(舍利 造塔) / 시주 문화 류씨(施

主 文化 柳氏) / 금성 대군 정통(錦城 大君 正統) / 사년 기미 십월일(四年 己未 十月日)”이

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 이 사리탑이 조선 세종 21년(1439)에 정혜 옹주를 추모하고자 제

작된 것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탑의 각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우수하여 

조선 전기의 사리탑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승탑을 만들어 옹주를 추

모한 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

사리탑의 개념과 제작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구조적 특징을 알기 쉽게 서
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람객이 문화재의 구조를 입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南楊州 水鐘寺 舍利塔 

보물 

▶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단,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 배열에 어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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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4

산청 망추정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대사헌과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월당 박호원(松月堂 

朴好元, 1527~1584)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망추정’이란 이름에

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560년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지으면서 밀양 박씨 문중의 제사

를 지내는 재실*로 사용하였다. 앞면 6칸, 옆면 3칸 규모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

인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이 있으며, 왼쪽 끝 방을 제외하

고 모든 방 앞으로 좁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문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건물로 문 위에

는 ‘경의문’이라고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다. 망추정 오른쪽으로는 관리사가 있다.

망추정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재실 구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 재실(齋室):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건립 이유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로 마무리하면서 관람
객에게 해당 문화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산청 망추정
山淸 望楸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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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사지는 9세기 통일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사(興德寺)의 옛터이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간행한 곳이다.

 『직지』는 백운화상(白雲和尙)이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부처와 고승들의 법어, 대
화, 편지 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간행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985년 발굴조사 중 이곳에서 ‘흥덕사’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구*가 나와 이곳이 당시의 
흥덕사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기와와 전돌, 그릇 조각을 비롯하여, 청동으로 
만든 작은 종과 금강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당과 
삼층석탑을 복원하고, 회랑지와 강당지도 주춧돌이 노출되도록 잔디를 심어 정비하였다.

 현재 흥덕사지 옆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으며, 맞은편에는 근현대인쇄전시관과 청주
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이자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인쇄 문화와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발전사
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금구(禁口):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공양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함.
**금강저(金剛杵): 승려가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법구의 하나로, 번뇌를 깨뜨리는 보리심을 상징함.

흥덕사지의 개념과 건립시기를 간략하게 밝히고 흥덕사지와 ‘직지’의 관계와 ‘직지’의 
내용 및 가치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발굴과정과 이름의 경위, 복원현황과 현재의 모습
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관
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청주 흥덕사지
淸州 興德寺址 

사적 

▶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간략하고 쉽게 적는다.

▶  만들어진 배경과 기능이나 용도를 설명한다.
▶  관련 인물과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다.

147



148

국립국어원 (korean.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eritag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역사적 사실, 문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5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 및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게재된 것을 우선
으로 한다.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 문안은 국립국어원이나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내
문안이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읽히는지 검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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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안 작성

기본원칙

안내 문안은 핵심정보 위주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
당 문화재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
으로 한다.

∙안내 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
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
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
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및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가 지
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
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안내 문안 내에서 전문용어나 난해한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하도록 한다.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 문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 문안 번역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한다.

∙국문 작성자와 외국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기본원칙>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일부개정(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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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구성

글자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단위 : 포인트)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종합

안내판

제목 부분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권역

안내판

제목 부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권역의 특징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구성요소>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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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별

안내판
제목 부분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지정유형, 지정유형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관련 설화, 전설, 민담
·∙주요 관람 포인트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제목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
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
과 같은 줄이나 국민 명칭 다음 중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국문
을 초과할 수 없다.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의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
을 그대로 표기한다.

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
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쉼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뎃점(·)은 허용하지 않
는다.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크기는 영문이 국문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영문)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의 이름으로 한다.

개별 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유적지 안에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에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 문안 구성요소별 세부 기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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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종별,

소재지

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

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종별과 지정번호는 한자표기는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 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규모 및 건립 연도
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할 수 있다. 

지정종별, 번호와 줄을 같이하거나 다음 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연도 모두 표기 할 수 있다.

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방법과 같다.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문/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

문화재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

칙」에 따른다.

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

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안내 문안의 국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는 없다.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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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표기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 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
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 있다.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
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
은 표기하지 않는다.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
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
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의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
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
기하지 않는다. 

연대 

표기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경
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경’, ‘ 무렵’, ‘즈음’ 등을 붙여
서 표기할 수 있다.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
화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
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
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
에 ‘재위’라고 쓴다.

문화재 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 하지 않는
다. 생몰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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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의 표기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
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서화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안내 문안에 고어가 고유명사 내안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방향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
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에는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과 판단이 어려우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 등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54



155

Ⅱ.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4.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방법과 고려사항

감수를 통해 안내 문안이 확정되면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에 따라 디자인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안내 문안의 여백·글자체·글자 크기 등이 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신규 안내판이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지, 문화재와 적절하게 

어울리는지, 재질이 문화재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 장애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용자도 접근이 편리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 위치부터 크기, 재질, 형태, 색상, 글자 크기 등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문화재를 관람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첨부하여 실제의 문화재와 비교하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국가등록문화재ㅣ南楊州 奉先寺 큰法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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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이 문화재의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특히 갓바
위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그림자료를 활용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문화와 자연으로 내용에 따라 분리 설치하여 관람자의 입장에서 
읽기가 쉽습니다. 더불어 사진 자료를 활용해 화적연에서 지냈던 기우제

와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목포 갓바위 
천연기념물ㅣ木浦 갓바위

포천 화적연 
 명승ㅣ抱川 禾積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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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화성성역의궤 도설, 사진, 그림 등을 설명과 함께 첨부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로 안내판의 색깔을 오방색에 의거하여 
표시해 혼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문화재 밖에 위치해 지나

가는 관람객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는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래서 좋아요!이래서 좋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범용 디

자인을 적용한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용 디자인

(Universal Design)'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원 화성 
사적ㅣ水原 華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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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용 디자인은 무장애 공간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과는 구별됩니다. 무장애 공간 

디자인이 장애인 및 고령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

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디자인이라면, 범용 디자인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

양성을 포용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합니다.

원칙

공평한 사용(Equoable Use)
연령, 언어, 성별 등 이용자 특성과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폭 넓은 개인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한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이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연령, 언어, 성별 등 이용자 특성과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실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위험한 상황이나 의도하지 않은 조작에 의한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신체크기, 자세, 이동능력에 상관없이 접근, 도달, 조작, 사용할 수 있는 적정 

크기와 공간을 제공하는 디자인

범용 디자인의 7원칙

범용디자인(선정릉 종합안내판) 무장애 공간 디자인(경복궁 촉각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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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개념·기본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
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
체어‧보행보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
한다.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의 통합 디자인으로 정리된 경관을 연출
하도록 한다.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들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종류
문화재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
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
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당해 문
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
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내 여러 개의 공간이나 건축물
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
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 제작 시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수량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규모 및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분석에 따라 적정한 안내
판 수량을 결정한다.

하나의 문화재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
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크기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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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면단위 문화재 내에 다수의 안내판이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
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성격이 유사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
지 않도록 한다.

색상 색상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저명도‧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
한 느낌을 들도록 한다.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적색, 황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도록 한다.

재료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을 한다.

해당 문화재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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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
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 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혹은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 정리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
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
하고 해당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 위치는 안내판 우측 상단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은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정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작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설안내판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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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
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 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
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규모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
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형태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
록 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
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
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 <안내판>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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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
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
를 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배치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롭
게 연출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색채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
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
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기타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해당여부 적용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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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광표(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재가 있는 곳엔 늘 문화재 안내문이 있다. 야외의 고궁, 산속 사
찰이나 유적지에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실에도 문화재를 설명하
는 안내문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미술관의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등에도 안내문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안내문을 두고 사
람들은 대체로 어렵다고 한다. 사실, 문화재 안내문이 어렵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좀 더 쉽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작성하고 그래
서 읽는 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야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재 안내문을 쉽게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수백 
년~수천 년 전의 환경에서 생성된 문화재를, 오랜 세월과 복잡한 의미 
등이 얽혀 있는 문화재를 몇 백 자로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안내문을 읽고 싶어 한다. 

이에 부응하여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지방지치단체와 함께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재 안내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까. 

문화재 안내문의 존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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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관점과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문화재 안내문 관련해 이런 질문들을 해보자.

“우리 시대, 문화재의 어떤 속성이나 특징을 국민
에게 전달할 것인가.” 

“문화재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떤 정보와 내용을 원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어떤 내용과 정보를 선택해 전달하는 것
이 더욱 효과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문화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
인지, 문화재 안내 문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대목이 문
화재 안내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2. 수용자 관점과 생애 기반 스토리텔링

문화재 안내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이 있다. 이른바 6하 원칙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6하 원칙만으로는 딱딱하고 지
루할 수 있다. 읽는 이들은 안내문에서 그 이상의 감
동과 스토리를 원한다. 6하 원칙에서 담아 낼 수 없
는, 그 이상의 얘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대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다
시 말하면 시대의 관점이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혹은 관심사)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점도 변하
고 특정 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도 변한다. 따
라서 우리 시대에 이 문화재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
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우
리 시대의 관심은 50년 전의 관심사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찾아내 안내문안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본다. 

이것은 곧 수용자(소비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수용자(소비자)들이 문화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선 특정 개별 문화재에 관한 정보, 
역사, 스토리,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관해 정확한 지
식과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문화재
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화재 향유의 목적에 맞게 
안내문을 작성할 수 없다. 특히 수용자들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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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안내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를 들어 보자.

국보 서울 원각사지 10층석탑 
- 유리 보호각은 언제 왜 세운 것인가.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 
- 해체 수리 복원 과정은 어떠했는가.
- 선화공주 관련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국보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탑 
-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수난을 당했는지.
- 보수복원 과정과 원위치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물 창녕 영산 석빙고 
- 그 옛날에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
- 얼음을 어떻게 채취했으며 저온 유지의 비밀은 무엇인지.

사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 우리가 고인돌의 왕국이라는데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
- 청동기인들은 저 무거운 돌로 어떻게 무덤을 만들었을까. 

사적 서울 삼전도비 
- 치욕의 문화재가 왜 석촌동 주택가에 있는 걸까.

국보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 석등에는 왜 사자가 등장하는 걸까.

문화재 자체의 제작시기(생성시기), 제작자, 재료, 장르적 특성, 미학 
등도 물론 중요하다. 이런 기본 내용이 안내문에서 빠질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특정 문화재에 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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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빠져 있다면 수용자로서는 다소 아쉽고 허전

할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 안내문이 딱딱하고 지루

하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에, 제한된 분량이지만 수용자들이 궁

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말한 점들을 안내문에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시대의 트렌드, 수용자들의 관심 사항에 기초한 접

근이 필요하다. 개별 문화재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다채로운 일생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화재의 일생’을 특히 더 강조

하고 싶다. 개별 문화재의 생애에 담겨 있는 여러 요

소들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해 안내문에 적극 반영해

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생애사적 스토리텔링’

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장소적 특수성, 장소와의 연계성이 하나의 예라고 

본다. 장소 이동의 측면(이동 약탈 환수)에서 본 생

애사인 셈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살아온 내력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훼손, 수리, 소장자(소유자)의 변화

와 이동, 수난사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문화재 각각

의 생애에 주목한다면 안내문은 더욱 생동감 넘치고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이른바, 스토리텔링 안내문이

라 할 수 있다. 단순 정보 그 이상의 스토리를 담아

낸 안내문, 두드러진 특성이나 내력을 담아낸 안내

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다른 식으로 요

약하면 “읽고 나서 궁금증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말과 통할 것이다.   

3. 정보를 넘어 감동까지 

정보를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에게 이런 고민을 던져준다. “그렇다면 문화재 안내

문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용은 무엇인지.” 여러 측면

이 있겠지만, 정보 그 이상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싶

다. 안내문을 읽은 사람들이 특정 문화재의 숨겨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그 문화재로부터 감동

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자랑

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수난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잘 보

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이다. 

물론, 안내문을 통해 감동을 준다는 것은 무척이

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특

정 문화재를 좀 더 탐구하고 특정 문화재와 좀 더 끈

끈한 일체감을 형성한다면, 이런 분위기의 안내문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

으로 고민해야 한다. 문화재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

에 문화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안내

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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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군구 종목번호 문화재명 분류 페이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국가등록문화재 서울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0

서대문구 사적 서울 독립문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2

부산
광역시

서구 국가등록문화재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4

동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6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근대문화재-근대건축 118

계양구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욕은지 건축문화재-주거시설 3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기념물 범세동 선생 묘 사적-묘역 54

남구 보물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불교문화재-탑 68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구 대전형무소 망루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20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삼매당 건축문화재-고택 18

대전광역시 시도기념물 흑석동산성 사적-관방유적 38

경기도

고양시
사적 고양 벽제관지 사적-유허지 52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무형문화재 106

양평군 경기도 문화재자료 운계서원 건축문화재-향교·서원 14

하남시 보물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불교문화재-탑·부도 66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건축문화재-고택 20

화천군
보물 화천 계성리 석등 불교문화재-기타 82

국가등록문화재 화천 꺼먹다리 근대문화재-근대시설 122

충청
북도

제천시 명승 제천 의림지와 제림 자연문화재-명승류 96

청주시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불교문화재-기타 86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것대산 봉수 사적-관방유적 40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불교문화재-탑 70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청주 백석정 건축문화재-누·정 28

충주시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 대림산 봉수 사적-관방유적 42

충청북도 기념물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사적-선사유적, 발굴터 48

충청
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백파 이상 영당 및 승무재 건축문화재-사묘재실 30

부여군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무형문화재 104

부여군 · 
청양군 천연기념물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자연문화재-자연 생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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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서산산성 사적-관방유적 43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암치리 선각석불좌상 불교문화재-불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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